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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公孫弘
11
이 사사로이 무제를 알현할 적에 무제는 이따금 관을 쓰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급암汲黯이 알현할 때에는 관을 쓰지 않고는 만나보지 않았다. 무제가 무장武帳
12
 

안에 앉아 있을 때 급암이 와서 일을 아뢰려 하였다. 무제는 관을 쓰지 않고 있다가 멀

리서 급암을 보고 사람을 시켜 아뢰도록 하였으니, 그 공경함이 이와 같았다.

 �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 때의 일이다. 사농司農 강풍江馮이 “사례 교위司隸校尉를 시켜 삼공

三公을 감독해야 합니다.”라고 상언하니, 사공연司空椽 진원陳元이 소를 올렸다. “신이 듣

기로, 신하를 스승으로 예우하는 자는 제왕帝王이고, 신하를 손님으로 예우하는 자는 패

자霸者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무왕武王은 태공太公을 스승으로 삼았고 제 환공은 관이오

를 중보로 대우하였으며, 가까이로 고제高帝께서는 상국相國을 예우하였고
13
 태종太宗[문

제文帝]께서는 재보宰輔에게 권력을 빌려주셨습니다.
14
 폐하께서는 몸을 낮추어 현자를 

대하셔야 하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공보公輔
15
의 죄를 감찰하게 두셔서는 안 됩니다.” 광

무제가 그를 따랐다.

 � �후한 순제後漢順帝
16
 때의 일이다. 대사농大司農 유거劉據가 직무상 견책을 받아 상서성尙書

省으로 소환되어 가는데, 호송하는 자가 빨리 걸으라고 호통치고 매질까지 하였다. 좌

11 � �공손홍公孫弘: ?~기원전 121. 무제 때 대책對策으로 발탁되어 승상까지 지냈다. 관리의 검소함을 중시하여 베 이불을 덮

고 상에는 고기반찬을 두 가지 이상 놓지 않았으며, 고인故人과 빈객賓客들에게 녹봉을 모두 나누어 주어 집안에 남은 것

이 없었다. 그러나 성품이 남을 해치려는 뜻이 많고 겉으로는 관대한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각박하여, 자신과 틈이 있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끝내 화를 입혔으므로 소인이라는 평을 받았다. (『漢書』 「公孫弘傳」)

12 � �무장武帳: 호위용 의장을 가리는 휘장이다. 일설에는 무사의 모습을 수놓은 휘장이라고도 한다.

13 � �고제高帝께서는 상국相國을 예우하였고: 고제는 소하蕭何를 상국으로 임명하면서 소하에게 검을 차고 대전大殿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14 � �태종太宗께서는 재보宰輔에게 권력을 빌려주셨습니다: 문제文帝 때 환관 등통鄧通이 총애를 믿고 태만하니, 신도가申屠嘉

가 등통을 불러 참수하려고 하였다. 문제가 이를 알고서 먼저 신도가가 등통을 꾸짖을 시간을 충분히 주고, 적당한 때에 

사자를 보내 등통을 구명하였다. 「어근습馭近習」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15 � �공보公輔: 왕을 보필하는 삼공三公과 사보四輔를 가리킨다. 사보는 의疑, 승丞, 보輔, 필弼 또는 도道, 필弼, 보輔, 승承을 가리

킨다고도 하며, 왕망은 사의師疑, 전승傅承, 아보阿輔, 보불保拂을 사보로 삼아 아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16 � �후한 순제後漢順帝: 115~144. 후한 제8대 황제 유보劉保로, 재위 기간 126년에서 144년이다. 안제安帝의 맏아들로 황태

자가 되었는데, 염 황후閻皇后의 모략으로 폐위되어 제음왕濟陰王으로 강등되었다. 안제가 죽자, 염 황후가 북향후北鄕侯 

유의劉懿를 세우고 수렴청정을 하였다. 얼마 뒤 유의가 죽자, 손정孫程 등 19명의 환관이 순제를 즉위시켰다. 순제는 이들

에게 보답하기 위해 제후에 봉하고 양자를 통한 세습제를 허용했고, 이로 인해 환관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순제는 양납梁妠을 황후로 삼고 오빠인 양기梁冀를 등용하였는데, 이들이 전권을 휘두르며 조정을 장악하였다. 환관

과 외척의 전횡으로 정치는 부패했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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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左雄
17
이 “구경九卿의 지위는 삼사三事[삼공三公]에 버금가며 대신의 반열에 있으니, 다닐 

때는 옥을 패용해야 하는 예법이 있고 거동할 때는 장엄한 준칙이 있습니다. 효명황제

孝明皇帝[명제明帝]께서 그들에게 처음 매질하는 벌을 두셨지만, 이러한 벌들은 옛 전범典

範이 아닙니다.”라고 상언하니, 순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로 구경이 다시는 매질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 �남조南朝 양 무제梁武帝 때의 일이다. 좌장군左將軍 풍도근馮道根이 죽었는데, 무제는 이날 

이묘二廟
18
에 제사가 있어 궁을 나온 뒤에 그의 죽음을 전해 들었다. 무제가 중서사인中

書舍人 주이朱异에게 “길사吉事와 흉사凶事를 같은 날에 참석해도 괜찮은가?”라고 묻자, 

주이가 “옛날 위 헌공衛獻公은 유장柳莊의 죽음을 전해 듣고서 제복祭服을 벗지 않고 그곳

으로 갔습니다. 풍도근은 비록 사직지신社稷之臣은 아니지만, 또한 왕실을 위한 공로가 

있습니다. 가시는 것이 예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무제가 그의 집에 거둥하여 매우 

애통하게 곡하였다.

 � �당 태종唐太宗 때의 일이다. 대리소경大理少卿 호연胡演이 죄수 명단을 올리고, 기주 자사

岐州刺史 정선과鄭善果를 끌고 나왔다. 이에 태종이 호연에게 “정선과가 비록 죄는 있지만 

관품官品이 낮지 않은데, 어찌 죄수들 틈에 있게 한단 말인가. 지금부터 삼품三品 이상의 

관리 가운데 죄를 지은 자는 조당朝堂에서 진퇴를 판결 받게 하라.”라고 하였다.

 � �당 태종 때의 일이다. 대장군 설만균薛萬均이 고창高昌
19
의 부녀자와 사통하였다고 고발

한 자가 있어, 고창 내에서 부녀자를 색출하여 대리시大理寺로 보내고 설만균과 대면하

여 변론하게 하였다. 위징魏徵
20
이 “지금 대장군을 망한 나라의 부녀자와 대면하여 사사

로운 잠자리의 일을 변론하게 하니, 그것이 사실이라도 얻는 것이 적으며 거짓이라면 

17 � �좌웅左雄: ?~138. 자는 백호伯豪이며,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기주 자사冀州刺史가 되었다. 탐관오리를 탄핵하고, 과거 제

도의 시정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後漢書』 「左雄傳」)

18 � �이묘二廟: 태묘太廟와 소묘小廟를 이른다. 태묘는 아버지 태조 문황제太祖文皇帝를 비롯한 조상들을 위한 사당이고, 소묘는 

어머니 문헌황후文獻皇后를 위한 사당이다.

19 � �고창高昌: 한대漢代 서역西域 36국의 하나로, 토번吐蕃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지금의 신강성新疆省 위구르 자치 지역 일대

이다. 당唐의 이정李靖에게 멸망당하였다.

20 � �위징魏徵: 「개언로開言路」 법조 35번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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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는 것이 큽니다.”라고 하니, 태종이 그를 석방하였다.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일이다. 요숭姚崇
21
이 학질虐疾 때문에 말미를 청하니, 현종이 날마다 

수십 명의 사자를 보내 음식과 기거를 살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현종이 원건요源乾

曜를 보내 자문하였는데, 원건요가 요숭을 사방관四方館
22
으로 옮길 것을 청하자 현종이 

허락하였다. 요숭이 굳이 사양하자 현종이 말하였다. “나는 경을 궁중에서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 �당 숙종唐肅宗이 태자 시절에 이필李泌
23
과 포의지교布衣之交를 맺었다. 이필이 영무靈武로 

알현하러 오니,
24
 숙종이 크게 기뻐하여 출행할 때는 나란히 말고삐를 잡고 다녔고 잠

잘 때는 침상을 나란히 놓고 누웠다. 이필을 우상右相으로 삼으려 하자 이필이 굳이 사양

하면서 “폐하께서 빈우賓友로 대해 주시니, 재상보다 귀한 것입니다. 어찌 굳이 저의 뜻을 

굽히려 하십니까.”라고 하니, 숙종이 그만두었다. 숙종이 이필과 군대 안을 순행巡行하는

데, 군대의 병사들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성인聖人[천자天子]이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산인山人이다.”라고 수군거렸다. 숙종이 이를 듣고 이필에게 “나라가 

힘든 시기에 감히 관직으로 그대의 뜻을 굽힐 수는 없지만, 우선 관복을 입어 사람들의 

의심을 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이필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25
 

 � �당 대종唐代宗
26
 때의 일이다. 곽자의郭子儀가 입조하자

27
 대종이 원대元載, 왕진王縉, 어조

은魚朝恩 등에게 각자 집에서 그를 위한 주연酒宴을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대종은 곽자의

21 � �요숭姚崇: 651~721. 자는 원지元之이다. 당 현종을 도와 ‘개원開元의 치세’를 이루었다. 방현령房玄齡, 두여회杜如晦, 송경

宋璟과 더불어 당조唐朝의 ‘사대현상四大賢相’으로 꼽힌다.

22 � �사방관四方館: 사방에서 오는 사자使者들을 접대하는 관서官署이다. 여기서의 사방관은 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숙소를 가리

키는 것으로 보인다.

23 � �이필李泌: 「명상벌明賞罰」 법조 33번 각주 참조.

24 � �이필이 영무靈武로 알현하러 오니: 당시는 안녹산安祿山이 난을 일으킨 시기로, 영양潁陽에서 은거 중이던 이필은 피난길

에 오른 숙종의 부름을 받아 달려간 상황이었다. 이 무렵 숙종은 영무에서 즉위하였고 촉蜀으로 피난한 아버지 현종玄宗

을 태상황太上皇으로 모셨다.

25 � �이필은 … 받아들였다: 이필이 관복을 받아 입자, 숙종은 새로 관직을 창설하여 임명하고 그를 곁에 두었다.

26 � �당 대종唐代宗: 727~779. 당 제8대 황제 이예李豫로, 재위 기간은 762년에서 779년이다. 초명은 숙俶이다. 즉위한 이듬

해 7년 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안사의 난이 진압되었다. 그러나 환관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반란은 끊이지 않았고 번진들이 

발호하여 국정이 어지러웠다. 또한 그는 불교에 심취하여 불교 사찰에 많은 토지와 혜택을 주어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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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우하여, 항상 ‘대신大臣’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 �북주 세종北周世宗
28
 때의 일이다. 추밀사樞密使였던 한충정공韓忠正公 정인회鄭仁誨

29
가 죽

자 세종이 그의 상에 가려 하였는데, 근신近臣이 시운時運이 좋지 않다고 아뢰었다. 세종

이 “군신 간에는 의리가 중하니, 일시日時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하고, 가서 곡

을 하고 애도를 다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송 태조宋太祖 때의 일이다. 한림학사翰林學士 두의竇儀
30
가 초안 작성의 부름을 받아 후원

의 문 앞에 이르렀는데, 두의는 태조가 두건을 추켜올려 이마를 드러내고 맨발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물러선 채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태조가 급히 관과 허리띠를 찾은 

후에 불러들이니, 두의가 마침내 “폐하께서 창업하시고 자손에게 물려주려 하신다면, 

천하 사람들에게 예를 보이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매무새를 정돈하고 사과

하니, 이로부터 근신을 마주할 때면 관대를 착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 �북송 진종北宋眞宗 때의 일이다. 여단呂端은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으므로, 진종이 그를 

몹시 존중하여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읍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또 여단의 체구가 

매우 컸는데, 궁정의 섬돌이 가파르므로 재인梓人에게 그를 위한 납폐納陛
31
를 만들게 하

였다.

27 � �곽자의郭子儀가 입조하자: 당시 곽자의는 일흔 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몸소 출정하여 여러 난리를 평정하고 돌아왔다. 이

에 대종은 권신들에게 돌아가면서 곽자의를 위한 연회를 열어주라고 명하였는데, 한 번의 연회 비용이 십만 민緡에 이르

렀다고 한다.

28 � �북주 세종北周世宗: 534~560. 북주 제2대 군주 우문육宇文毓으로, 재위 기간은 557년에서 560년이다. 시호는 명제明帝이

다. 효민제孝閔帝 우문각宇文覺이 폐위될 때 실권자이자 사촌형인 우문호宇文護에 의하여 옹립되었다. 후에 세종의 명민함

을 시기한 우문호에 의해 독살당하였다.

29 � �정인회鄭仁誨: ?~955. 자는 일신日新이다. 세종이 북정北征을 할 때, 동경 유수東京留守로서 군수품을 제때 결함 없이 조달

하여 공로를 인정받았고 시중侍中을 겸임하게 되었다.

30 � �두의竇儀: 914~967. 자는 가상可象이다. 박학다식하고 전고典故에 밝아 한림학사에 제수되었고, 공부상서 등을 역임하였

다. 그의 네 아우 두엄竇儼, 두간竇侃, 두칭竇偁, 두희竇僖도 모두 현달하여 ‘연산燕山의 두씨오룡竇氏五龍’으로 불렸다. (『宋

史』 「竇儀傳」)

31 � �납폐納陛: 전殿으로 오르는 섬돌과 섬돌 사이에 놓아 오르기 편하게 해주는 디딤대이다. 황제가 공훈을 세운 제후나 공신

에게 내리는 ‘구석九錫’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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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송 신종北宋神宗 때의 일이다. 지전주知全州 장중선張仲宣이 장오죄贓汚罪를 저질러 등에 

장杖을 맞고 문신을 당한 후 유배가게 되었다. 판심형원判審刑院 소송蘇頌이 신종에게 말

하였다. “옛날에 형벌은 상대부에게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중선은 삼품三品의 관리인

데 지금 그에게 문신하는 형벌을 가하여 노역하는 죄수들 사이에 두려 하시니, 비록 그

가 긍휼히 여길 만한 부분이 없지만 의관을 더럽히는 결과만 있게 됩니다.” 신종이 “그 

말이 옳다.”라고 하고, 조서를 내려 장형杖刑과 경형黥刑을 면해주었으며 이를 법령으로 

만들었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유기劉基와 대신을 대우하는 예를 논하였다. 유기가 “옛날에 공경公卿

이 죄를 지으면 물을 담은 대야 위에 검을 올리고 청실請室
32
로 보내어 자결하게 하여 그

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없었으니, 이것이 대신을 대우하는 예입니다.”라고 하고, 

『대대례기大戴禮記』와 가의賈誼의 상소문을 취하여 올리니, 태조가 깊이 동의하였다.

 � �명 태조 때의 일이다. 한림학사 송렴宋濂
33
이 치사致仕하니, 태조는 송렴이 걸어 다니기 

힘들었으므로 특별히 좋은 말을 골라주었으며, 친히 「양마가良馬歌」를 짓고 신하들에게 

화답하도록 명하여 각별히 총애하였다. 그가 떠나려 할 때, 또 돈과 비단, 어제御製 문집

文集을 주면서 “짐이 경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기므로 경에게 하사하는 것이다. 경은 올

해 나이가 몇인가?”라고 하자, 송렴이 “예순여덟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이 비단

을 보관하였다가 백 세까지 옷을 지어 입으라.”라고 하고, 명을 내려 그가 가는 길을 호

위하게 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32 � �청실請室: ‘청실淸室’이라고도 하며, 신하가 자신의 죄과를 씻기 위해 들어가서 군주의 처분을 기다리는 공간을 의미한다. 

죄수를 가두는 곳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33 � �송렴宋濂: 「근정사勤政事」 법조 16번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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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장공鄭莊公이 주周에 갔는데, 주 환왕周桓王이 그를 예우하지 않았다.
34
 주 환공周桓公

35
이 

환왕에게 말하였다. “정鄭을 잘 대우해 주어 다른 제후들이 오도록 권장하여도 오지 않을

까 염려되는데, 예우해주지 않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정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 � 노 장공魯莊公이 금복고金僕姑
36
로 송宋의 남궁장만南宮長萬을 쏘아 맞혀 그를 사로잡으

니,
37
 송이 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송 민공宋閔公이 남궁장만을 조롱하여 “처음에 

내가 그대를 존경했었는데, 지금은 노의 포로가 되었으니 나는 그대를 존경하지 않는

다.”라고 하니, 남궁장만이 이를 치욕으로 여기고 몽택蒙澤에서 민공을 시해하였다.

 � �노 선공魯宣公
38
 때의 일이다. 태묘太廟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 중수仲遂

39
이 죽었다. 

하지 않아도 됨에도 역제繹祭
40
를 지내고 만무萬舞

41
를 추었으니, 예가 아니다.

42

34 � �정 장공鄭莊公이 … 않았다: 주 환왕이 즉위할 무렵 주周와 정鄭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 장공이 조회하러 간 것이

다. 이전에 주 평왕周平王이 이민족의 침략을 피해 낙읍洛邑으로 천도할 때, 정 무공鄭武公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므로 그를 

경사卿士[재상宰相]로 임명하고 정권을 일임하였다. 이후 무공의 뒤를 이은 장공은 정의 국력을 키워나갔고, 이를 견제한 

평왕은 장공의 권력 일부를 괵虢에게 나누어 주려 하였다. 장공이 이에 반발하자 평왕은 서로의 아들을 인질로 교환하는 

것으로써 화평을 꾀하였다. 이때 정으로 간 평왕의 아들은 정에서 죽게 된다. 평왕이 죽은 후 손자 림林이 뒤를 이어 환왕

으로 즉위하고 괵공에게 정권을 맡기려 하자, 장공이 반감을 품고 온溫 읍과 성주成周에 침입하여 곡식을 베어 망쳐놓았

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주와 정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春秋左氏傳』 隱公 3年)

35 � �주 환공周桓公: 주공周公 단旦의 후예인 흑견黑肩을 가리킨다. 주공 단은 무왕武王의 아우이자 성왕成王의 숙부로,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장남 백금伯禽을 봉국封國인 노魯에 보내어 작위를 승계하게 하고 자신은 주周에 남아 어린 성

왕을 보좌하였다. 이 때문에 주공은 주의 영토 내에 채읍采邑이 있게 되었고, 주에 남은 그의 후손이 ‘주공周公’의 작위를 

세습하게 되었다.

36 � �금복고金僕姑: 화살의 일종이다. 노 장공이 남궁장만을 쏘아 맞힌 화살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금복고는 좋은 화살의 

범칭으로 쓰였다. 자세한 형태나 특징은 전해지지 않는다.

37 � �송宋의 … 사로잡으니: 제 환공齊桓公이 즉위 후에, 송宋과 함께 노魯를 공격했을 때의 일이다. 그 발단은 노가 망명한 제

齊의 공자公子 규糾를 제로 들여보내 즉위시키려 하였기 때문이다.

38 � �노 선공魯宣公: 춘추 시대 노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퇴俀[또는 왜倭]이다. 문공文公이 죽은 후, 양중襄仲이 제齊의 애강

哀姜이 낳은 적자를 죽이고 2세였던 그를 즉위시켰다. 이에 삼환三桓[중손씨仲孫氏·숙손씨叔孫氏·계손씨季孫氏]이 적극적으

로 정치에 개입하면서 공실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39 � �중수仲遂 양중襄仲: 춘추 시대 노魯의 경대부卿大夫로, 장공莊公의 둘째 아들이다. 이름은 수遂이고 자가 양중이며 중수라 

불리기도 하였다. 선공宣公을 옹립하여 즉위를 도왔고 국정國政을 장악하였다.

40 � �역제繹祭: 시尸[시동]였던 자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대접하는 제사이다. 역繹은 이어서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붙은 이

름이다. 천자나 제후가 정제正祭를 지낸 다음 날에 역제를 거행하고, 경대부는 제사를 지낸 당일에 ‘빈시賓尸’라는 이름으

로 거행한다.

계조 戒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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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희공鄭僖公이 태자 시절에 자한子罕과 함께 진晉으로 갔는데, 자한을 예우하지 않았다. 

또 자풍子豊과 함께 초楚로 갔는데, 자풍을 예우하지 않았다. 즉위한 후 위鄬에서 회맹할 

때 자사子駟가 보좌하였는데, 또한 예우하지 않았다. 시자侍者가 이에 대해 간언하였으

나 듣지 않았다. 조鄵에 이르렀을 때 자사가 자객을 보내 희공을 시해하고, 제후에게는 

학질로 죽었다고 부고하였다.

 � �진 평공晉平公
43
 때의 일이다. 순영荀盈이 죽어 강絳에 빈소를 차리고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44
 평공이 술을 마셨다. 선재膳宰 도괴屠蒯가 잰걸음으로 들어와 악공에게 술

을 따라주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군주의 귀를 밝히는 임무를 맡았다. 자子와 묘卯가 일

진에 있는 날을 불길한 날이라 하니, 이날 군주는 음악을 듣지 않는다. 군주의 경좌卿佐

는 임금의 팔과 다리이니, 팔과 다리가 혹여 끊어진다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런데 그

대는 귀를 닫고 음악을 연주하였으니, 군주의 귀를 밝힌 것이 아니다.” 또 폐숙嬖叔에

게 술을 마시게 하고 말하였다. “그대는 군주의 눈을 밝히는 임무를 맡았다. 복식으로

써 예를 드러내야 하며 기물에는 걸맞은 용모가 있다.
45
 지금 군주의 용모가 그 기물에 

맞지 않은데 그대는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을 밝힌 것이 아니다.” 또 스스로 마시면서 

“신은 실상 군주의 입맛을 알맞게 맞추는 임무를 맡았는데, 두 신하가 직분을 잃었음에

도 군주께서 명을 내리시지 않았으니,
46
 신의 죄입니다.”라고 하니, 평공이 기뻐하면서 

술자리를 파하였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41 � �만무萬舞: 만무는 도끼와 방패를 들고 추는 무무武舞와 깃털과 피리를 사용하는 문무文舞로 구분된다.

42 � �예가 아니다: 노 선공이 태묘에서 제사를 지낸 후 역제를 지낼 때 만무를 추게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추는 춤만 생략하였

으나, 경인 중수가 죽었으므로 역제를 생략했어야 옳다고 말한 것이다. 해당 구절은 춘추좌씨전에는 보이지 않고, 『예기』 

「단궁檀弓」에 공자가 이 사건을 두고 “예가 아니다. 경卿이 죽으면 역제를 지내지 않는 것이다.[非禮也 卿卒不繹]”라고 한 기

록이 있다.

43 � �진 평공晉平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표彪이다. 세금을 과중하게 걷고 향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

았다. 이에 ‘육경六卿’으로 꼽히는 범씨范氏, 지씨智氏, 중항씨中行氏, 조씨趙氏, 위씨魏氏, 한씨韓氏 가문이 국정을 장악하였

고, 훗날 이 가운데 조씨, 위씨, 한씨가 진을 삼분三分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44 � �순영荀盈이 … 않았는데: 순영은 진晉의 대부이고 강은 제齊의 땅이다. 순영이 제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었다.

45 � �복식으로써 … 있다: 군주가 길사吉事와 흉사凶事에 어울리는 복식과 기물을 갖추어 합당한 예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

한다. 여기서는 대부 순영이 죽어 장례를 채 마치지 않았으므로, 군주는 술자리를 멀리하고 애도를 표해야 함을 의미한다.

46 � �신은 … 않았으니: 『춘추좌씨전』에는 “맛으로 기를 통하게 하고, 기로 뜻을 충만하게 하며, 뜻으로 말을 정하고, 말로 명

령을 내립니다.[味以行氣 氣以實志 志以定言 言以出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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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 경제前漢景帝가 주아부周亞夫
47
를 불러 음식을 하사하였는데, 큰 고깃덩어리만 있을 

뿐 자른 고기도 없고 젓가락도 놓아 두지 않았다. 주아부가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겨 상

석尙席에게 젓가락을 가져오게 하였다. 경제가 이를 보고 웃으면서 “그대의 마음에 불

만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자, 주아부가 관을 벗고 사죄하였다.

 � �초 원왕楚元王
48
이 노魯의 신공申公, 목생穆生, 백생白生을 중대부로 삼았다. 목생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원왕은 늘 그를 위해 단술을 마련하였다. 손자 무戊
49
가 즉위한 뒤

에도 항상 단술을 마련하였는데, 뒤에 가서는 이것을 잊어버렸다. 목생이 물러나 “떠날 

때가 되었다. 단술을 두지 않으니, 왕의 뜻이 태만해진 것이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초 

사람들이 저자에서 나에게 칼을 채울 것이다.”
50
라고 하고, 병을 핑계 대고 떠났다.

 � �위 명제魏明帝가 방림원芳林園에 흙을 쌓아 산을 만들었는데, 공경과 관리들에게 모두 흙

을 짊어져 나르고 그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산짐승을 잡아 그 안에 풀어놓게 하

였다. 사도군의연司徒軍議掾 동심董尋이 상소하여 간언하였다. “폐하께서 이미 신하들을 

존중하여 관면冠冕으로 드러나게 하고 수놓은 비단옷을 입게 하고 화려한 수레를 타게 

하셨으니, 미천한 자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땅을 파고 흙을 짊

어지게 하니, 얼굴은 검게 얼룩이 묻고 몸과 발은 진흙투성입니다. 나라의 체모를 손상

시키면서 무익함을 추구하시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 �남조南朝 송 효무제宋孝武帝
51
는 신하들을 함부로 대하여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왕현모

王玄謨
52
를 ‘노창老傖’,

53
 복야僕射 유수지劉秀之

54
를 ‘노간老慳’,

55
 안사백顔師伯

56
을 ‘언齴’

57

47 � �주아부周亞夫: 기원전 199~기원전 143.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 세류細柳에서 흉노의 침략을 막아 문제의 총애를 받았다. 

경제景帝 때 오吳, 초楚 등 7국七國이 반란을 일으키자, 주아부가 태위太尉로서 명을 받고 정벌하여 승상에 올랐다. 만년에 

경제의 의심을 받아 죽었다.

48 � �초 원왕楚元王: 한 고조漢高祖의 서제庶弟 유교劉交이다. 학문을 좋아하고 재예가 뛰어났으며, 젊은 시절 노魯의 목생, 백생, 

신공과 함께 부구백浮丘伯에게서 시를 배웠다. 학자 유향劉向이 그의 현손玄孫이다.

49 � �무戊: 초 원왕 유교劉交의 손자이다. 조조晁錯가 추진한 정책에 의해 봉토를 삭감 당하자 오왕吳王 유비劉濞와 함께 모반을 

일으켰다. 이를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난’이라 한다.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양梁을 공격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고, 창읍

昌邑에 주둔하고 있던 주아부와 결전을 벌였으나 대파당하고 자살하였다.

50 � �초 … 것이다: 목생이 떠난 후에 초왕 무戊의 포악함이 점점 드러났다. 남아 있던 신공과 백생이 이에 간언을 올리자, 초

왕이 그들을 죄수로 만들어 붉은 옷을 입히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 저자에서 방아 찧는 일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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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렀다. 종영수宗靈秀는 몸이 비대하여 절하였다가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하사품을 자주 내려 그가 감사의 절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고꾸라지

게 만들어 웃음거리로 삼았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자孔子가 노 애공魯哀公에게 “군주는 신하를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충성

으로써 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58
 당우唐虞와 삼대에는 빈우賓友로서 대하고 고굉股肱처럼 가

까이하였으므로, 저마다 진심을 다해 보필하였고 상하가 서로 믿어 다스림과 교화가 융성하

였습니다. 그런데 진秦은 예의를 없애고 오로지 형벌과 법률에 의지하였으니,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법이 이때부터 엄격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漢은 그 폐단을 이어받아 숙손

통叔孫通이 예법을 제정함에 옛 것을 인습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의가 이러한 폐단을 

깊이 개탄하여 문제文帝에게 이를 진언함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데 이르렀습니다.
59
 그가 

51 � �송 효무제宋孝武帝: 430~464. 남조 송 제4대 군주 유준劉駿이다. 재위 기간은 453년에서 464년이다. 문제文帝의 셋째 아

들로, 어려서부터 기지가 있고 글재주가 뛰어났다. 형인 태자 유소劉劭가 문제를 시해하자 병사를 이끌고 토벌에 나서 즉

위하고 유소를 죽였다. 종실과 귀족을 억눌러 왕권을 강화하였고, 형의 일족을 모두 죽이는 잔악성을 보였다. 사치를 일삼

아, 송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52 � �왕현모王玄謨: 388~468. 자는 언덕彦德이며, 문제文帝 때 북진책北進策을 진달하여 북정에 나섰다가 대패하고 참수당할 

뻔하였으나, 심경지沈慶之의 만류로 죽음을 면하였다. 그 뒤 각지의 반란을 평정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공을 세웠다. 

효무제孝武帝의 고명顧命을 받았으나, 엄격하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외직으로 쫓겨났다.

53 � �노창老傖: ‘촌뜨기 노인’이라는 뜻이다. 당시 강남 사람들은 중원 사람들을 ‘촌뜨기’라는 뜻으로 ‘창傖’이라고 불렀는데, 

왕현모가 중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효무제孝武帝가 이와 같이 부른 것이다.

54 � �유수지劉秀之: 396~464. 자는 도보道寶이며, 지방관으로서 많은 치적을 쌓아 효무제가 중용하였다. 어린 시절 집이 매우 

가난했던 탓에 평소에 매우 근검절약했다고 한다.

55 � �노간老慳: ‘쩨쩨한 노인’이라는 뜻이다. 유수지가 평소 매우 근검절약하여 인색하다는 평을 들었다.

56 � �안사백顔師伯: 419~465. 자는 장연長淵이다. 효무제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아 시중侍中, 이부상서吏部尙書, 상서우복야尙書

右仆 등을 역임하였다.

57 � �언齴: ‘뻐드렁니’라는 뜻이다. 안사백의 외모를 두고 한 말이다. 저본의 원문에서 “顔師伯”인데, 원전인 『자치통감』에는 

“顔師伯爲齴”라고 되어있으므로 이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58 � �공자孔子가 … 하였습니다: 『논어』 「팔일八佾」에 보인다.

59 � �탄식하고 … 이르렀습니다: 가의의 상소문에 “신이 지금의 사세事勢에 대해 생각하니, 통곡할만한 것이 한 가지 있고, 눈

물이 흐를만한 것이 두 가지 있고, 길게 탄식할만한 것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臣竊惟今之事勢 可爲痛哭者一 可爲流涕者二 可爲

長太息者六]”라고 하였다.

근안 謹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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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가 낯빛을 바꾼다.”라고 한 것은 대신은 예모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임을 말한 것이

고, “형벌은 상대부에게 내리지 않는다.”
60
라고 한 것은 귀신貴臣에게는 육형肉刑을 내려 치

욕스럽게 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입니다. “탐욕스럽다.”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보궤簠簋가 

정갈하지 않다.”
61
고 이르며, “문란하다.”라고 하지 않고 “유박帷簿이 단정하지 않다.”

62
고 

이른 것도 예의와 염치의 도리로써 신료를 처우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대개 군주가 아랫사람들을 예우하는 것은, 사소한 예절을 세세하게 삼가는 것을 한때 우

러르는 미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풍교風敎를 세우고 세도世道를 갈고 닦기 위

해서입니다. 만약 지위가 높은 것을 믿고 업신여기며 함부로 하여, 푸른 패옥佩玉과 붉은 슬

갑膝甲을 차는 반열의 신하
63
를 아이처럼 부르며 금 인장印章과 옥 장신구를 차는 반열의 신

하
64
를 종처럼 꾸짖으면, 저들은 자신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서 도리어 남에게 부끄

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포승줄에 묶이는 치욕을 겪어도 전혀 부

끄러운 낯빛이 없고, 종기를 핥는 천한 일을 해야 해도 오히려 스스로 달게 여겨, 날이 갈수

록 비루하고 지조 없게 될 것입니다. 풍속이 망가져 모두 이 지경에 이른다면 누구에게 나

라를 맡기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본디 예의의 나라라 일컬어져 돈후한 풍속을 숭상하니, 신료를 대함에 

있어 그 도를 다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륜河崙이 능침을 살피러 갈 때 청교靑郊에 거

둥하여 주연을 열어 주셨고,
65
 유정현柳廷顯이 죽었을 때 백포白袍를 입고 거애擧哀하셨

60 � �형벌은 상대부에게 내리지 않는다: 원문의 “刑不上大夫”는 『예기』의 「곡례曲禮」에 나오는 구절이다. 가의의 상소문에는 

“黥劓之辜 不及大夫”라고 되어 있다.

61 � �보궤簠簋가 정갈하지 않다: 정갈해야 할 제기祭器가 정갈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대신大臣이 청렴하지 못함을 에둘러 지적

하는 말이다. 보궤는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제기를 가리킨다. (『漢書』 「賈誼傳」)

62 � �유박帷簿이 단정하지 않다: 침실의 휘장이 제대로 드리워져 가리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대신大臣이 남녀 관계에 있어 문

란紊亂함을 에둘러 지적하는 말이다. 유박은 침실에 드리우는 휘장이나 발을 가리킨다.

63 � �푸른 … 신하: 『시경』 「채기采芑」에 “명복을 입으니 붉은 슬갑은 눈부시고 푸른 패옥은 짤랑대네.[服其命服 朱芾斯皇 有瑲蔥

珩]”라는 구절이 있다. 해당 시는 주 선왕周宣王 때 형만荊蠻을 정벌한 방숙方叔을 찬미한 시가로 알려져 있다.

64 � �금 … 신하: 조정의 관원을 가리킨다. 금 인장은 고관대작에게 지급되는 도장이고, 옥 장신구는 조정의 관원이 조회할 때 

패용하였다.

65 � �하륜河崙이 … 주셨고: 태종이 하륜을 함길도咸吉道로 보내 능침을 살피게 하면서, 동교東郊에서 주연을 베풀어주고 전송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太宗實錄』 16년 10월 2일)

66 � �유정현柳廷顯이 … 거애擧哀하셨습니다: 좌의정 유정현이 치사致仕한 지 나흘만에 죽자, 세종이 백포, 오사모烏紗帽, 흑각

대黑角帶 차림을 하고 백관을 거느리고 거애했으며, 조회를 3일 동안 폐하고 소선素膳을 들었다. (『世宗實錄』 8년 5월 15

일; 『孝宗實錄』 3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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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66
 유신儒臣을 자字로 불러주어 벗처럼 대하시니 성삼문成三問은 죽음으로 보답

하였고,
67
 벗이라고 이르며 방백方伯의 일을 맡기시니 유호인兪好仁은 북쪽을 바라보며 눈

물을 흘렸습니다.
68
 신숙주申叔舟가 직소直所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으니 담비 갖옷을 벗어 

잠든 그에게 덮어 주셨고,
69
 성희안成希顔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니 응련鷹連[매]을 

하사하고 아울러 감귤을 주셨습니다.
70
 상진尙震이 술자리가 끝나고 취하여 임금이 행차

하는 길에 누워있으니 면장面帳으로 가려주고 지나갔으며,
71
 정종영鄭宗榮이 치사致仕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악御樂을 연주하여 전별하였습니다.
72
 이서李曙는 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사하자 서울 집에 돌아간 뒤에 빈소를 마련하라고 

67 � �유신儒臣을 … 보답하였고: 문종은 동궁 시절에 밤이 되면 책을 들고 집현전 숙직소에 가서 난해처를 물어보곤 하였기 때

문에 성삼문 등은 밤에도 관대를 벗지 못하였다. 어느 날 성삼문은 한밤중이 되어 세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복을 벗고 누우려고 하니, 세자가 “근보謹甫”라고 그의 호를 부르며 들어왔다고 한다. (『海東稗林』; 『英祖實錄』 22년 

9월 1일) 세종은 병약한 세자[문종]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원손[단종]을 부탁하였는데, 단

종 즉위 후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단종을 폐위시켰다. 이에 성삼문은 단종 복위 

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처형당하였다.

68 � �벗이라고 … 흘렸습니다: 유호인이 선산善山으로 돌아가 늙은 어머니 봉양하길 청하니, 성종成宗이 친히 전별해주었고 유

호인이 이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자리를 파하고 성종이 사람을 시켜 유호인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유호인은 북쪽을 

바라보며 한참 머뭇거리다가 시 한 수를 벽에 썼다. 그 시 가운데 “북쪽을 바라보니 임금과 신하의 거리는 멀고, 남쪽으

로 내려오니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北望君臣隔 南來母子同]”라는 구절이 있다. 처음에 성종은 유호인이 수령되

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가, 그가 해마다 간절히 청하므로 의성 현감義城縣監에 임명하였다. 성종이 은밀히 감사에게 “호인

은 나의 친구이다. 어버이를 위하여 현감이 된 것이니 잘 보아주라.”라고 당부하였으나, 감사는 그가 풍월을 읊으며 관사

를 제대로 돌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하등으로 고과를 매겨 보고하였다. (『龍泉談寂記』)

69 � �신숙주申叔舟가 … 주셨고: 세종이 어느 날 밤 2경更 쯤에 내시를 시켜 숙직하는 학사가 무엇을 하는가를 가서 엿보게 하

였는데, 신숙주가 촛불을 켜 놓고 글을 읽고 있었다. 내시가 서너 번이나 가서 보아도 글을 읽고 있었고, 닭이 울자 비로

소 잠이 들었다. 세종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서 그가 깊이 잠이든 틈에 자신이 입고 있던 담비 갖옷을 벗어 그를 덮어주게 

하였다. (『海東稗林』)

70 � �성희안成希顔이 … 주셨습니다: 정자正字였던 성희안이 아버지를 여의자 관직을 그만두고 복상을 마치고 복직하였다. 성

종이 복직한 그를 불러 매를 하사하고 공무를 마친 여가 시간에 사냥을 하여 어머니의 반찬을 장만하라고 하였다. 성희안

이 일찍이 야대夜對에 들어가자 성종이 술과 과실을 하사하였는데, 성희안이 감귤 십여 개를 소매에 넣은 채 술에 취해 엎

드려 인사불성이 되었다. 내시가 그를 업고서 나오는데 소매 속의 감귤이 땅에 떨어지는 줄도 몰랐다. 이튿날 성종이 감

귤 한 광주리를 옥당玉堂에 내리면서 “어젯밤 희안이 어버이께 드리려던 것이므로 다시 하사하노라.”라고 하였다. (『龍泉

談寂記』; 『中宗實錄』 8년 7월 27일)

71 � �상진尙震이 … 지나갔으며: 명종이 후원後苑을 다녀오는 길에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는 상진을 알아보고, “대신大臣이 길가

에 있는데 지나쳐 가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하여 장막으로 가려주고 지나갔다. (『東閣雜記』 「本朝璿源寶錄」)

72 � �정종영鄭宗榮이 … 전별하였습니다: 정종영이 77세에 치사하니, 선조宣祖가 역마를 주어 호송하도록 명하였다. (『宣祖修

正實錄』 22년 2월 1일)

73 � �이서李曙는 … 명하셨습니다: 병자호란 때 이서가 남한산성을 정비하며 지키다가 질병과 과로로 쓰러져 죽었다. 인조는 

그를 위해 통곡하였고 도성에 돌아간 후 그의 집안에 빈소를 마련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후에 영의정으로 추증하였다. 

(『仁祖實錄』 15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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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명하셨습니다.
73
 정경세鄭經世는 빈석賓席에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 죽었을 때는 동궁東宮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셨습니다.
74
 김상헌金尙憲은 노신老臣을 우대

하는 남다른 은전恩典을 입어 궁중에서 견여肩輿를 탔으며,
75
 조복양趙復陽은 스승을 존중하

는 각별한 은전을 입어 장례에 쓸 널감을 하사받았습니다.
76
 이 모두는 열성列聖의 예우가 

일반적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고가故家와 세신世臣이 전송傳誦하고 감읍感泣하여 

선군先君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임금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개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며 만민萬民의 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존귀함을 가지고 

신하들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형세상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군신 사이에는 본래 

뚜렷한 구별이 있어, 엄격히 대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다보니 마음과 뜻이 통하기

가 어렵습니다. 선정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이 신하가 군주 앞에서 부복하는 예법을 거두어 

달라고 청한 일
77
은, 그 의미가 매우 심원합니다. 

지금 비록 갑자기 근래의 법들을 고칠 수 없겠지만, 옛 성왕이 자기를 비우고 몸을 굽힌 

도로 말해보겠습니다. 도학道學을 배운 유자儒者를 부르시려거든 스승을 섬기는 예로써 대하

셔야 하고 국정國政을 논할 신하를 만나시려거든 친구와 대화하는 예로써 대하셔야 합니다. 

대신大臣에게 몸을 쓰는 일을 맡기지 마시고, 일반 관리들에게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는 공손

함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죄지은 자에게는 법에 따라 처분하더라도 혹여 독책하거나 욕보

이지 마시고, 진언하는 자가 시휘時諱를 범하더라도 혹여 깔보거나 모욕하지 마십시오. 

74 � �정경세鄭經世는 … 하셨습니다: 정경세가 부제학으로서 진강을 하였는데, 인조가 그의 정성과 부지런함을 가상히 여겨 자

급을 올려주고 경연관의 직임을 맡겼다. 정경세는 빈객賓客의 신분으로 죽었지만, 인조는 정경세가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가르친 은혜가 있다 하여 동궁을 보내어 거애擧哀하게 하였다. (「仁祖大王行狀」)

75 � �김상헌金尙憲은 … 탔으며: 효종은 김상헌이 나이가 많아 걷기 힘들다고 하여 견여를 탄 채 대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

락하고, 그가 전殿에 오를 때는 내관이 부축하게 하였다. (「孝宗大王行狀」)

76 � �조복양趙復陽은 … 하사받았습니다: 예조판서 조복양이 죽자 현종은 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고, 

세자[숙종]는 그에게 널감을 내렸다. (『顯宗實錄』 12년 1월 10일) 조복양은 현종 때 세자 빈객世子賓客이 되어서 당시 세

자였던 숙종에게 하루에 세 번 강독하고 30번을 읽도록 권하였다. 세자가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손

을 끌어당겨 앉히면서까지 읽게 하였다고 한다. (『承政院日記』 영조 23년 3월 18일)

77 � �선정신先正臣 … 일: 김장생은 신하가 임금 앞에 부복하는 예는 고례古禮가 아니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데 막힘이 없어야 정사를 논함에 신뢰가 생긴다고 하자, 인조가 그를 일어나 앉게 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은 부복하는 예

를 끝내 감히 바꾸지 못하였다. (『肅宗實錄』 6년 10월 12일; 『沙溪全書』 「筵席問對」)

78 � �구경九經: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법도를 말한다. 아홉 가지 법도는 각각 ‘몸을 닦는 것[修身]’, ‘현자를 존중하

는 것[尊賢]’, ‘친족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신하를 체찰하는 것[體群臣]’,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子庶民]’, ‘공장工匠들을 우대하여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지방 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는 것[柔遠人]’, ‘제후

를 포용하는 것[懷諸侯]’이다. (『中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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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신다면 조정의 사대부가 저마다 자중하여 명예와 절의를 아끼고 예의와 사양을 

일으킬 것이니, 이것이 어찌 구경九經
78
의 도이자 일세一世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송 영종宋寧宗이 즉위하고 한 달이 지난 뒤, 승상 유정留正
79
을 내쫓자 사람들은 그 영단

英斷에 감복하였으나, 주자朱子는 그것을 듣고 근심하면서 “군주의 마음이 이처럼 쉽게 교

만하니, 걱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아무개는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하여 쫓

겨날 만한데, 무엇이 걱정입니까?”라고 묻자, 주자가 “신하를 등용하거나 내침에 응당 

예모禮貌를 갖추어야 하는데, 어찌 이처럼 한단 말인가.”라고 답하였습니다. 주자는 비록 

쫓겨날 만한 신하라도 예모를 갖추지 않으면 마음은 쉬이 교만해지고 손은 쉽게 미끄러

지는 법이니
80
 실로 중차대한 근심거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신이 감히 이를 인용하여 말

씀드립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79 � �유정留正: 1129~1206. 자는 중지仲至이며, 청렴하고 직간을 꺼리지 않아 명망이 높았다. 송 광종宋光宗 때 좌승상左丞相

이 되어 조여우趙汝愚 등 많은 인재를 등용하였다. 영종이 즉위한 후 영종을 옹립한 공이 있던 한탁주韓侂冑와 불화가 있

었고, 영종과 뜻이 맞지 않아 결국 파직되었다.

80 � �손은 쉽게 미끄러지는 법이니: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짐을 말한다. 송宋의 여러 대신들이 지방관 조중약晁仲約의 

죄를 논의할 때, 부필富弼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자 범중엄范仲淹이 “임금께서도 아직 어떻게 하실지 정하지 않으셨는

데 군주가 신하를 벌하여 죽이도록 경솔히 이끌다가 훗날 이것이 손에 익으면 우리들도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雖上意亦

未知所定也 而輕導人主以誅戮臣下 他日手滑 雖吾輩亦未敢自保]”라고 하여 만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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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 원제前漢元帝 때, 유갱생劉更生[유향劉向]이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옛날 공자는 안

연顔淵, 자하子夏와 함께 서로 칭찬하셨으나 붕당을 이루지 않았고, 우 임금은 후직后稷, 

고요皐陶와 함께 서로 끌어주었으나 편당을 짓지 않았으니, 어째서겠습니까? 나라를 위

해 충성을 다하고 간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사한 이들이 무리를 지어 

함께 공모하여 올바른 신하들을 모함하고 있으니, 예로부터 명철한 군주 중에 주벌을 

행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린 자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순임금은 사흉四凶에게 벌을 내

리셨고,
1
 공자는 양관兩觀에서 주벌을 행하였습니다.

2
”

 � �당 헌종唐憲宗이 “사람들이 말하길 외간에서 붕당이 크게 성하다고 하니, 어째서인가?”

라고 묻자, 이강李絳
3
이 “임금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신하들이 붕당을 짓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이에 대해 말해 보면 가증스럽고 찾아보면 자취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한 

말기에 천하의 현인과 군자들을 모두 당인黨人이라 몰아붙여 그들을 금고禁錮시켰다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군자는 군자끼리 합치는 법이니, 어찌 군자들을 

변붕당卞朋黨

붕당을 분별하다

법조 法條 

1 � �순임금은 … 내리셨고: 사흉은 네 명의 악인惡人으로, 공공共工, 환도驩兜, 삼묘三苗, 곤鯀을 가리킨다. 『서경』 「순전舜典」에 

“공공을 유주로 유배하고 환도를 숭산으로 추방하고 삼묘를 삼위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고 곤을 우산에 구치拘置하였으니, 

네 사람을 처벌하자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流共工于幽洲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라고 하였다.

2 � �공자는 양관兩觀에서 주벌을 행하였습니다: 양관은 본래 궁궐 앞 양쪽에 세운 높은 망루로, 법률을 게시해 놓는 곳이다. 공

자가 노魯에서 재상의 직임을 섭행할 때 소정묘少正卯를 양관 아래에서 처형한 일이 있다. (『孔子家語』 「始誅」)

3 � �이강李絳: 「개언로開言路」 법조 50번 각주 참조.



203『정사휘감』 권8  변붕당

소인들과 합치게 한 뒤에야 붕당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또 배도裴

度
4
는 “방향에 따라 종류대로 모이고, 만물은 무리에 따라 분류되는 법입니다.

5
 따라서 

군자와 소인이 뜻과 취향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도 형세상 필연적인 일

이라 할 것인데, 군자가 무리를 이루면 ‘동덕同德’이라 하고 소인이 무리를 지으면 붕당

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서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안으로는 실로 현격하게 차

이가 나니, 폐하께서 그들의 올바름과 간사함을 분별하는 데 달려있습니다.”라고 대답

하였다. 

 � �당 무종唐武宗
6
 때의 일이다. 이덕유李德裕

7
가 무종에게 “간사함과 올바름 두 가지는 형세

상 서로 용납되지 않지만, 군주가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소나무

나 측백나무와 같아 다른 물건에 의지하지 않고 꼿꼿이 서지만, 간사한 사람은 등나무

나 여라女蘿와 같아 다른 물건에 기생하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주를 섬기고, 간사한 사람은 앞다투어 붕당을 짓는 

것입니다.”라고 상언하니, 무종이 이를 가납嘉納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인종北宋仁宗 때의 일이다. 여이간呂夷簡
8
이 집권하자 그의 문하에서 등용된 자가 많

았으므로 지개봉부知開封府 범중엄范仲淹
9
이 「백관승천차서도百官升遷次序圖」를 올렸다. 이

4 � �배도裴度: 765~839. 자는 중립中立이다. 절도사를 억압하고 환관에 대해서 강경책을 취하였다. 헌종 때 재상으로 임명되

어 채주蔡州에서 반란을 일으킨 오원제吳元濟를 격파하여 사로잡고 하북河北의 번진들을 정부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번진

의 할거 국면을 일시 소강상태로 만든 공으로 진국공晉國公에 봉해졌다. 만년에 환관들이 득세하여 정권을 장악하자, 낙양 

근교에 녹야당綠野堂을 짓고 백거이白居易, 유우석劉禹錫 등과 함께 시를 지으며 지냈다. (『舊唐書』 「裴度傳」)

5 � �방향에 … 법입니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보인다.

6 � �당 무종唐武宗: 862~888. 당 제15대 황제 이염李炎으로 재위 기간은 873년에서 888년이다. 초명은 전瀍이었으나 금단金

丹 중독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도사들의 조언에 따라 염炎으로 개명하였다. 환관 구사량仇士良에 의해 옹립되었으나, 이덕유

李德裕를 재상으로 임명하여 국정을 맡기면서 구사량을 축출하였다. 도교를 독실하게 믿어 강력한 폐불廢佛 정책을 펼쳤다. 

방술方術에 심취하였으며 결국 단약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7 � �이덕유李德裕: 「근정사勤政事」 계조 44번 각주 참조.

8 � �여이간呂夷簡: 「개언로開言路」 계조 106번 각주 참조.

9 � �범중엄范仲淹: 989~1052. 자는 희문希文이다. 인종이 친정하자 부름을 받아 간관諫官이 되었다. 곽 황후郭皇后의 폐립문제

를 놓고 여이간呂夷簡 등과 대립하다가 좌천되었다. 서하西夏의 침공을 막아 공을 세운 후 관리제도와 군사제도 등을 개혁

했는데, 이를 ‘경력신정慶曆新政’이라 한다. 그러나 하송夏悚 일파에 의해 좌천되어 지방관을 역임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청

렴하고 애국애민에 힘써 사대부의 모범적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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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이간이 범중엄은 직책 밖의 일을 논하였고 천거한 이들은 모두 그의 붕당이라고 

참소하니 범중엄은 지요주知饒州로 폄직되었다. 여정余靖,
10
 윤수尹洙,

11
 구양수歐陽脩

12
 모

두 범중엄이 쫓겨난 것에 대해 직간하였으며, 채양蔡襄
13
은 「사현일불초四賢一不肖」 시를 

지어 범중엄, 여정, 윤수, 구양수를 찬미하고 고약눌高若訥
14
을 비판하였다. 이후 범중엄

이 다시 임금의 총애를 얻자, 구양수는 「붕당론朋黨論」을 지어 “군자는 도를 함께하는 

이를 벗이라 여기고 소인은 이익을 함께하는 이를 벗이라 여기니, 모두 자연스러운 형

세이다.”라고 하였다.

 � �북송 신종北宋神宗이 등보滕甫
15
에게 치란治亂의 도에 대해 묻자, “치란의 도는 흑백이나 

동서東西와 같으니, 색이 변하고 위치가 바뀌는 이유는 붕당이 어지럽혀 그런 것입니

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신종이 “경은 군자와 소인의 당에 대해 아는가?”라고 물으

니, “군자는 무리 짓지 않습니다. 초목에 비유하자면 이리저리 얽혀 서로 붙어있는 것

은 덩굴풀이지 소나무나 측백나무가 아닙니다. 조정에 붕당이 없으면 중등中等 정도의 

군주라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등上等의 성스러운 군주라도 위태로울 것

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신종이 훌륭한 말이라고 여겼다.

 � �남송 효종南宋孝宗이 보신輔臣 섭형葉衡
16
 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정에서 사람

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현부賢否가 어떠한지를 논해야지 당黨에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당唐의 우승유牛僧孺와 이덕유李德裕가 40년 동안 서로를 공격하면서 화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군주의 다스림이 밝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10 � �여정余靖: 「개언로開言路」 법조 57번 각주 참조.

11 � �윤수尹洙: 1001~1047. 자는 사노師魯이다. 범중엄이 폄적되자 이를 간언하다가 폄적되었다. 구양수와 함께 고문古文을 

창도하였으며, ‘하남河南 선생’으로 불렸다.

12 � �구양수歐陽脩: 「개언로開言路」 법조法條 55번 각주 참조.

13 � �채양蔡襄: 「개언로開言路」 법조法條 54번 각주 참조 .

14 � �고약눌高若訥: 997~1055. 자는 민지敏之이다. 범중엄이 폄적당하였을 때 구양수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 간언을 하지 않았

다고 책망하자, 그 편지를 인종에게 보이며 구양수를 탄핵하여 좌천시켰다.

15 � �등보滕甫: 1020~1090. 자는 원발元發이다. 초명初名은 보甫이고 자가 달도達道였는데, 노왕魯王의 휘諱를 피하여 자인 ‘달

도’를 이름으로 삼고 다시 자를 ‘원발’로 고쳤다. 신종에게 신임을 받았으나 매부 이봉李逢의 역모 때문에 좌천되었다. 

이후 소식蘇軾이 그를 위해 해명하는 글을 지어 주었다.

16 � �섭형葉衡: 1122~1183. 자는 몽석夢錫이다. 호부상서, 참지정사參知政事, 우승상右丞相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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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문종唐文宗이 ‘하북河北의 적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만 조정안의 붕당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짐은 이를 듣고 웃었다. 군주는 그저 공정히 시비를 가릴 뿐이

니, 당黨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의종明毅宗 때의 일이다. 시강侍講 예원로倪元璐
17
가 “동림당東林黨

18
 추원표鄒元標,

19
 왕

기王紀, 고반룡高攀龍,
20
 양연楊漣,

21
 고헌성顧憲成,

22
 조남성趙南星,

23
 풍종오馮從吾,

24
 진대수

陳大受, 주순창周順昌,
25
 위대중魏大中, 주기원周起元, 주종건周宗建 등은 모두 진정한 이학理

學, 진정한 골력骨力, 진정한 기절氣節, 진정한 청조淸操, 진정한 이치吏治를 갖춘 자들이

니, 어찌 동림당의 명성과 도의를 모두 거짓이라 하겠습니까. 동림당 사람들은 최정수

崔呈秀와 위충현魏忠賢이 미워하여 반드시 죽이거나 쫓아내고자 하는 자들이니 올바른 사

17 � �예원로倪元璐: 1593~1644. 자는 옥여玉汝이다. 전권을 휘두르던 환관 위충현의 유당遺黨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려 동림당

東林黨을 변호하였으며, 시강侍講에 올라 위충현이 동림당을 무함하기 위한 자료로 만든 『삼조요전三朝要典』을 없앨 것을 

청해 그 판본을 불태웠다.

18 � �동림당東林黨: 명 신종明神宗 때 고헌성顧憲成 등이 송대宋代 양시楊時가 강학했던 동림서원東林書院을 중수하고 고반룡 등

과 함께 이곳에서 강학하며 조정의 정사를 비평하였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과 이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다. 위충현에 항거하다가 혹독한 박해를 받았으며, 의종이 즉위하고 위충현이 실각하자 당금黨禁이 비로소 풀렸다. (『明

史』 「顧憲成傳」; 『明史紀事本末』 「東林黨議」)

19 � �추원표鄒元標: 1551~1624. 자는 이첨爾瞻이다. 형부 우시랑刑部右侍郞, 좌도어사左都御史 등을 역임하였다. 수선서원首善書

院을 세워 풍종오馮從吾와 함께 후진을 양성하였다. 저서로 『원학집願學集』, 『추남고어의합편鄒南皐語義合編』이 있다.

20 � �고반룡高攀龍: 1562~1626. 자는 운종雲從 또는 존지存之이다. 동림서원東林書院에서 주자학을 가르치고, 실학을 제창하였

다. 광종光宗의 급사사건 때 환관파의 음모를 폭로하였으며, 위충현魏忠賢의 탄압을 받아 체포되기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1 � �양연楊漣: 1572~1625. 자는 문유文孺이다. 위충현의 전횡이 심해지자 조남성趙南星, 좌광두左光斗, 위대중 등과 함께 상소

를 올려 위충현의 24가지 대죄를 폭로하였다. 이듬해 위충현의 무고로 고문을 받다가 옥사하였다. 저서에 『양대홍집楊大

洪集』이 있다.

22 � �고헌성顧憲成: 1550~1612. 자는 숙시叔時이다. 신종神宗이 정귀비鄭貴妃의 소생인 셋째 아들 주상순朱常洵을 편애하여 장

자 주상락朱常洛의 태자 책봉을 미루는 처사에 반대하다가 면직되었다. 후에 동림서원을 중수하여 동림당의 지도자가 되

어 고반룡, 전일본錢一本 등과 함께 강학하였다.

23 � �조남성趙南星: 1550~1627. 자는 몽백夢白이다. 추원표, 고헌성과 함께 한대漢代의 삼군三君인 두무竇武, 유숙劉淑, 진번

陳蕃에 비견되었다. 아들 위광미魏廣微를 입각시키려다 거절당한 위충현의 무함을 받아 삭적削籍된 후 변경에서 수자리를 

살다가 죽었다. 저서에 『조충의집趙忠毅集』 등이 있다.

24 � �풍종오馮從吾: 1556~1627. 자는 중호仲好이고 시호는 공정恭定으로, ‘풍공정’이라고도 불린다. 추원표와 함께 수선서원

首善書院을 창건하고 강학하였다. 저서에 『원유고략元儒考略』, 『풍자절요馮子節要』, 『풍소허집馮少墟集』, 『고문집선古文輯選』 

등이 있다.

25 � �주순창周順昌: 자는 경문景文이다. 복주 추관福州推官, 이부계훈주사吏部稽勳主事, 문선사원외랑文選司員外郞을 역임하였다. 

동림당東林黨의 일원으로 위충현에 맞섰으나 그의 음해로 가혹한 형벌을 받고 옥사했다. 서화에 능했는데, 특히 묵란墨蘭

을 잘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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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고, 동림당을 공격한 이들 중에 최정수와 위충현에게 이용을 당했지만 곧은 절개로 

아첨하지 않아 소원해지거나 쫓겨난 사람들 역시 올바른 사람입니다. 최정수와 위충현

을 기준으로 정직함과 간사함을 판단하는 것은 거울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하는 것

과 같습니다.”라고 하니, 의종이 이를 옳게 여겼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 �후한 환제後漢桓帝가 여오후蠡吾侯일 때 감릉甘陵의 주복周福
26
에게 수학하였는데, 즉위한 

뒤 그를 발탁하여 상서尙書로 삼았다. 같은 고을의 하남윤河南尹 방식房植
27
도 유명하였으

니, 두 집안의 빈객들이 마침내 각각 자기 무리를 심어 점차 혐극嫌隙이 생겼다. 이로 인

해 감릉에는 남부와 북부 두 당파가 생겼으니, 붕당의 의론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환

관들이 뇌수牢修
28
에게 사주하여 글을 올려 태학太學의 유사遊士들이 붕당을 만들어 조정

을 비방한다고 고변하게 하였다. 이에 환제가 진노하여 군현에 조칙을 내려 당인黨人들

을 체포하고, 이응李膺
29
 등을 황문북시옥黃門北寺獄

30
에 하옥하였다. 상소에 연명連名된 

두밀杜密,
31
 진식陳寔,

32
 범방范滂

33
의 무리 200여 명을 잡느라 사자使者들이 사방으로 나

갔다.

26 � �주복周福: 자는 중진仲進이다. 환제의 스승으로 상서尙書에 발탁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스승이 된 인연으로 벼슬을 얻은 이

는 주중진周仲進이라네.”라고 노래하였다고 한다. (『後漢書』 「黨錮傳」)

27 � �방식房植: 자는 백무伯武이다. 하남 윤河南尹, 소부小府, 사공司空을 역임하였으며, 치적으로 명성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천하의 법도가 되는 사람은 방백무房伯武라네.”라고 노래하였다고 한다. (『後漢書』 「黨錮傳」)

28 � �뇌수牢修: 방사方士 장성張成의 제자이다. 장성이 이응李膺에 의해 살해당하자 환관들의 사주를 받아 글을 올려 이응 등을 

무고했다.

29 � �이응李膺: 110~169. 자는 원례元禮이다.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청주 자사靑州刺史, 하남윤을 역임하였다. 당시에 인망이 

높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접견하기만 해도 ‘용문에 올랐다[登龍門]’고 말하였다.

30 � �황문북시옥黃門北寺獄: 한대漢代 황문서黃門署 관하의 감옥으로, 주로 장상將相이나 대신大臣을 국문하거나 가두었다. 궁내 

북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렸다.

31 � �두밀杜密: ?~169. 자는 주보周甫이다. 상서령尙書令, 하남윤, 태복太僕을 역임하였다. 이응李膺과 명성을 나란히 해 당시 

‘이두李杜’로 불렸다.

32 � �진식陳寔: 104~187. 자는 중궁仲躬이다. 송사訟事를 공정하게 판정하였다.

33 � �범방范滂: 137~169. 자는 맹박孟博이다.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청조사淸詔使와 광록훈주사光祿勳主事를 지냈다.

계조 戒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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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한 영제後漢靈帝 때의 일이다. 이응李膺 등이 비록 금고禁錮를 당하였으나 천하가 그의 

도道를 높여 숭상하고 서로 표방하여 삼군三君, 팔준八俊, 팔급八及, 팔주八廚라는 호칭
34

이 있었다. 이에 환관 조절曹節
35
 등이 유사有司에게 구당鉤黨을 이룬 자들을 고문하여 죄

를 다스리도록 넌지시 주청을 올리게 하였는데, 이때 영제의 나이가 14세였다. 영제가 

조절에게 “구당이란 무엇인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에 죽이고자 하는가?”라고 물으

니,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영제가 “도리

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자, “사직社稷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영제가 주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응 등이 조옥詔獄

에 나아가 죽었고, 그의 문생門生과 옛 관리들이 모두 금고를 당하였다. 이후 천하의 호

걸과 훌륭한 행실이 있는 유학자를 환관들이 일체 당인으로 몰아붙였다. 도료장군度遼將

軍 황보규皇甫規
36
는 자신이 서주西州의 호걸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

각하였다. 이에 “신이 전에 옛 대사농大司農 장환張奐을 천거하였으니 이는 당에 아부한 

것이요, 태학생 장봉張鳳 등이 상서上書하여 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으니 이는 당인이 

신에게 아부한 것입니다. 신은 마땅히 연좌되어 처벌받아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는

데, 조정에서는 불문에 부쳤다.

 � �당 목종唐穆宗 때의 일이다. 이덕유李德裕
37
는 이길보李吉甫

38
의 아들인데, 중서사인中書舍人 

이종민李宗閔
39
이 대책對策을 지어 그의 아버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원한을 품었

다. 또 이덕유가 이종민의 사위 소소蘇巢가 청탁을 통해 진사가 되었음을 입증하니, 이때

34 � �삼군三君 … 호칭: 후한 영제 때 환관의 횡포에 맞섰던 명사名士에게 붙인 호칭이다. 삼군은 ‘온 세상이 종주로 삼는 세 사

람’이라는 말로, 두무竇武, 유숙柳淑, 진번陳蕃을 가리킨다. 팔준은 ‘영걸英傑 여덟 사람’이라는 말로, 이응, 순익荀翌, 두밀杜密, 

왕창王暢, 유우劉祐, 위랑魏朗, 조전趙典, 주우朱寓을 가리킨다. 팔급은 ‘사람들의 추종을 이끈 여덟 사람’이라는 말로, 장검張

儉, 잠질岑晊, 유표劉表, 진상陳翔, 공욱孔昱, 원강苑康, 단부檀敷, 적초翟超을 가리킨다. 팔주는 ‘재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한 여덟 

사람’이라는 말로, 도상度尙, 장막張邈, 왕고王考, 유유劉儒, 호모반胡母班, 진주秦周, 번향蕃嚮, 왕장王章을 가리킨다.

35 � �조절曹節: ?~181. 영제를 책립冊立한 공으로 장안향후長安鄕侯에 봉해진 뒤에, 환관 왕보王甫 등과 함께 권력을 전횡하였

고 조서詔書를 위조하여 대장군 두무竇武와 태부太傅 진번陳蕃을 죽였다. 사후에 거기장군車騎將軍에 증직되었다.

36 � �황보규皇甫規: 104~174. 자는 위명威明이다. 태산 태수泰山太守, 도료장군度遼將軍, 호강교위護羌校尉 등을 역임하였다. 환관에

게 아부하지 않아 무함을 받고 하옥되었는데, 태학생 300여 명 등이 구명하여 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後漢書』 「黨錮傳」)

37 � �이덕유李德裕: 「근정사勤政事」 계조 44번 각주 참조.

38 � �이길보李吉甫: 「근정사勤政事」 법조 8번 각주 참조.

39 � �이종민李宗閔: ?~846. 자는 손지損之이다. 대책을 올려 이길보를 비판하자 정계에서 배제되었다가 목종이 즉위한 뒤 중

서사인, 이부시랑吏部侍郞, 동평장사同平章事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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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이덕유와 이종민이 각각 붕당朋黨으로 나뉘어 번갈아 서로 모함하고 알력을 빚은 것

이 40년이다. 우승유牛僧孺
40
가 재상이 되고 이덕유가 외직으로 나가 절서 관찰사浙西觀察使

가 되어 8년 동안 승진하지 못하니, 이덕유는 이봉길李逢吉
41
이 자신을 배제하고 우승유를 

추천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우승유와 이덕유의 원한이 더욱 깊어졌다.

 � �당 문종唐文宗이 이덕유와 이종민의 당파에 대해 걱정하여 늘 탄식하며 “하북河北의 적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만 조정 안의 붕당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였다. 

 � �당 소종唐昭宗
42
 때의 일이다. 이진李振

43
이 여러 차례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였으나 끝내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벼슬하는 자들을 깊이 미워하여 주전충朱全忠
44
에게 “이 

무리는 항상 스스로 청류淸流라고 말하니, 마땅히 이들을 황하黃河에 던져 탁류濁流가 되

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전충이 배추裴樞, 독고손獨孤損, 최원崔遠, 육의陸

扆, 왕부王溥, 조숭趙崇, 왕찬王贊 등과 조정의 인사 중에 좌천된 자 30여 명을 백마역白馬

驛에 모아서 하루 저녁에 모두 죽여 시신을 황하에 던졌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북송 철종北宋哲宗
45
 때의 일이다. 사마광司馬光이 죽자 백관百官들이 하례할 일이 있어 마치

40 � �우승유牛僧孺: 779~847. 자는 사암思黯이다. 헌종憲宗 때, 이길보의 배척을 받아 오랫동안 서용敍用되지 못하다가 목종

穆宗의 신임을 받아 호부시랑 동평장사戶部侍郞同平章事가 되었다. 후에 이종민과 합심하여 이덕유 등을 배척했는데, 이를 

‘우이당쟁牛李黨爭’이라 일컫는다.

41 � �이봉길李逢吉: 758~835. 자는 허주虛舟이다. 급사중給事中, 문하시랑門下侍郞을 역임하였다. 황보박皇甫鎛과 결탁하여 악

행을 일삼았다.

42 � �당 소종唐昭宗: 867~904. 당 제19대 황제 이엽李曄으로, 재위 기간은 887년에서 904년이다. 의종의 일곱째 아들로, 

환관 세력에 의해 옹립되었다. 일부 환관이 반란을 일으켜 소종을 퇴위시키고 태자 이유李裕를 즉위시켰는데, 반대파 

세력에 의해 다음해 복위되었다. 이무정李茂貞을 중심으로 하는 반란군이 장안長安을 압박하자 피난 갔다가 주전충에게 

시해되었다.

43 � �이진李振: ?~923. 주전충周全忠의 좌리佐吏로 있으면서 권력을 독단하였다.

44 � �주전충朱全忠: 852~912. 오대五代 후량 태조後梁太祖로, 재위 기간은 907년에서 912년이다. 본래 이름은 ‘온溫’으로, 당 희

종唐僖宗 말기에 발생한 황소黃巢의 난에 부장部將으로서 가담하였다가 관군에 항복한 뒤, 희종으로부터 ‘전충全忠’이라는 이

름을 하사받았다. 그 뒤 황소의 잔당을 평정한 공으로 양왕梁王에 봉해졌고, 이극용李克用과의 권력 경쟁에서 승리하여 당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희종의 뒤를 이은 소종昭宗을 살해하고 애제哀帝를 세운 뒤, 제위를 양위 받아 양梁을 세웠다.

45 � �북송 철종北宋哲宗: 1077~1100. 북송 제7대 황제 조후趙煦로, 재위 기간은 1085년에서 1100년이다. 즉위한 후 고 태후

高太后가 수렴청정하였고 사마광, 여공저, 문언박이 재상의 직임을 맡았다. 이때 장돈, 채확 등 신당新黨을 축출했는데, 태

후가 죽고 친정을 시작하자 장돈을 재상으로 삼으면서 사마광, 여대방, 소식, 소철 등의 구당파舊黨派를 파직하고 신종 때

의 신법新法을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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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문하려고 하였다. 이에 정이程頤가 “안 된다. 공자께서도 조문 가서 곡哭을 한 날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자, 소식蘇軾이 “저자에서 억울하게 죽은 숙손통叔孫通이 이

러한 예禮를 만들었구나.
46
”라고 하니,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혐극嫌隙이 생겼다. 당시 여러 

현인賢人이 조정에서 부류에 따라 어울리지 않을 수 없었으니, 낙당洛黨이니, 촉당蜀黨이니, 

삭당朔黨이니 하는 말이 있게 되었다. 낙당은 정이를 영수領袖로 하여 주광정朱光庭, 가이賈

易 등이 보좌하였고, 촉당은 소식을 영수로 하여 여도呂陶 등이 보좌하였고, 삭당은 유지劉

摯, 양도梁燾, 왕암수王巖叟, 유안세劉安世가 영수였으며 보좌하는 이들이 매우 많았다.

 � �북송 휘종北宋徽宗 때의 일이다. 채경蔡京이 원우元祐, 원부元符 연간 말의 사마광司馬光, 소

식蘇軾, 정이程頤 등 120인을 기재하여 간당姦黨이라고 몰아세우고, 휘종에게 청하여 그

들의 이름을 적고 돌에 새겨 단례문端禮門에 세우고 간당비姦黨碑를 반포하여 주현州縣에 

새기게 하였다.
47
 장안長安의 석공石工 안민安民이 글자를 새기면서 비석 끝에 안민 두 글

자를 새기지 않게 해 달라고 청하였으니, 후세에 죄를 얻을까 두려워서이다. 【이상은 『속

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신종明神宗 때의 일이다. 각신閣臣 왕가병王家屛
48
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게 되자, 신시행申時行
49
과 왕석작王錫爵

50
은 내심 언관言官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겼다. 왕

46 � �저자에서 … 만들었구나: 북송北宋 사마광이 사망하였을 때, 정이가 교례郊禮에 하례賀禮하는 일 때문에 그날 조문하지 못

하였다. 이에 대해 소식이 “‘공자孔子가 그날에 곡을 하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노래를 불렀다면 곡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子於是日哭則不歌 卽不聞歌則不哭]”라고 정이를 비판하였으니, 자잘한 예에 얽매여

있음을 한대漢代에 조정 의례를 제정한 숙손통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47 � �채경蔡京이 … 하였다: 북송 철종 때 사마광이 재상이 되고 나서 왕안석王安石이 신종神宗 때에 실시한 신법을 모두 폐지

하고 옛 법을 회복하였는데, 장돈章惇이 재상이 된 뒤에 다시 사마광 등을 배척하여 조정에서 축출하였으며, 채경蔡京이 

재상이 된 뒤에는 사마광, 문언박文彦博, 소식, 정이 등 120인을 간당姦黨으로 지목하여 이른바 원우간당비元祐姦黨碑를 세

우고, 다시 사마광 이하 309인을 기록하여 원우당적비元祐黨籍碑를 세운 뒤에 천하에 반포하였다. (『宋史』 「徽宗本紀」, 

「姦臣傳」)

48 � �왕가병王家屛: 1536~1604. 자는 충백忠伯이다. 이부 좌시랑吏部左侍郞, 수보首輔를 역임하였다. 신종神宗이 조회에 나오지 

않고 황태자 책봉을 미루자 왕가병이 이에 대해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귀향함

으로써 신종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그가 귀향한 후 8년이 지나서야 신종이 황태자를 세웠다. 저서에 『왕문단집王文端集』 

등이 있다.

49 � �신시행申時行: 1535~1614. 자는 여묵汝黙이다. 이부상서, 수보首輔를 역임하였다. 장거정張居正이 시행한 고성법考成法을 

폐지하는 등 관대한 정치를 펴 태평재상太平宰相이라 불렸다. 저서에 『서경강의회편書經講義會編』과 『사한당집賜閑堂集』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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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작이 고헌성顧憲成에게 “지금 괴이한 것은 묘당廟堂에서의 시비에 대해 천하가 이를 기

필코 반대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고헌성이 “내가 보기에는 천하의 시비에 대해 묘

당이 반드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결국 서로 뜻이 맞지 않았다. 이부吏部

가 후임 각신을 추천하면서 왕가병의 이름을 올리니, 신종이 내키지 않아 하고서 심일

관沈一貫을 예부상서禮部尙書로 삼아 내각에 들였다. 이에 고헌성이 이부를 구원하는 상

소를 올리자, 신종이 노하여 고헌성 등을 폄적하였다. 고헌성이 폄적당하고 나서 양시

楊時의 동림서원東林書院에서 강학을 시행하니, 천하가 이를 추종하였다. 손비양孫丕揚,
51
 

추원표趨元標, 조남성趙南星의 무리는 거리낌 없이 바른말을 한다고 자부하며 매양 정부

와 대치하였으며, 심일관은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며 권세를 끼고 이기려고 하니, 쫓겨

난 자들은 몸은 떠났지만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것이 동림당東林黨과 절당浙黨
52
의 시

작이다.

 � �명 신종明神宗 때의 일이다. 조정의 의론이 분열되자 태학사太學士 섭향고葉向高
53
가 “열국

으로 나뉘어 다투거나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는 어떤 나라 사람,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이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는 한 집안이고 만백성은 한 임금을 

섬기고 있는데도 경계를 긋고 구역을 나누어 다른 나라처럼 나뉘어 있으니, 이른바 ‘진

인秦人’, ‘진인晉人’, ‘초인楚人’, ‘제인齊人’, ‘절인淛人’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들이 이러한 명칭으로 저를 부르고 저 역시 이러한 명칭으로 스스로를 칭하니, 편협할 

뿐만 아니라 상서롭지도 못합니다.”라고 상소하였는데,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50 � �왕석작王錫爵: 1534~1614. 자는 원어元驭, 호는 형석荊石이다. 회시會試에서 1등으로 급제하고 정시廷試에서 2등으로 급

제하여 국자감좨주, 예부상서, 내각수보 등을 역임하였다. 아들 왕형王衡도 정시에서 2등으로 급제하여 사람들이 “부자가 

모두 2등으로 급제했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일본과의 전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왕

석작은 일본이 조선을 발판으로 명을 침략하려는 목적을 간파하고 일본과의 전쟁을 강력 주장하였다. 저서에 『왕문숙집

王文肅集』, 『문숙주초文肅奏草』 등이 있다.

51 � �손비양孫丕揚: 1532~1614. 자는 숙효叔孝이다. 장거정張居正과 마찰을 빚어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가 장거정이 죽자 응

천 윤應天尹으로 복귀하였다. 관리들의 청탁을 막기 위해 이부에서 관리를 선발하는 철첨법掣籤法을 고안하였다.

52 � �절당浙黨: 동림당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정파 가운데 하나로, 절강성浙江省 출신 관료와 사인이 주축이 되었다. 동림당 

고헌성의 인사 추천에 분개한 심일관沈一貫이 요종문姚宗文, 유정원劉廷元, 방종철方從哲 등 절강 출신 사인들을 기용하면

서 절당이라 지칭되었다. 이후 관응진官應震과 오량사吳亮嗣를 주축으로 하는 초당楚黨, 산동 출신 기시교亓詩教를 주축으

로 하는 제당齊黨이 가세하여 비동림당非東林黨이라 불리며 동림당을 공격하였으니, 이를 이르러 동림전쟁東林戰爭이라 한

다.

53 � �섭향고葉向高: 자는 진경進卿이다. 동림당과 비동림당이 대립하자 중간에서 조정하려고 힘썼으나, 불만을 품은 자들이 동

림당의 괴수라고 몰아붙여 파직되었다.



211『정사휘감』 권8  변붕당

 � �명 희종明熹宗 때의 일이다. 대리시승大理寺丞 서대화徐大化가 양연楊漣과 좌광두左光斗 등이 

같은 당이라 한데 뭉쳐서 다른 당을 배격하고 권세를 부리며 뇌물을 받았다고 탄핵하

니, 희종이 호부주사戶部主事에게 추국을 명하였다. 조흠曺欽은 조남성趙南星과 위대중魏大

中 등이 웅정필熊廷弼의 뇌물을 받았다고 논하면서 왕문언汪文言을 증거로 삼고 제현諸賢

을 줄줄이 거론하였다. 이에 위충현魏忠賢은 조서를 꾸며 진무사鎭撫使 허현순許顯純
54
으로 

하여금 혹형酷刑을 내리게 하였으나, 모두 불복하였으며 양연과 좌광두, 위대중, 원화중

袁化中, 주조서周朝瑞 등이 모두 옥사獄死하였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삼가 살펴보건대, 옛날의 붕당은 현사賢邪가 대립하는 것이었고 그 다툼은 한 때에 그쳐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잦아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붕당은 사그라들었다가

도 다시 드세져서 각기 고수하는 바가 누대에 걸쳐 전해지면서 점점 더 만연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옛날과는 다릅니다. 아, 이미 고질이 된 습속은 갑

자기 변화시킬 수 없고 이미 정해진 명목 역시 대번에 혁파하기 어려우니, 윗자리에 있는 

자가 오로지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현우賢愚와 선악善惡을 보고서 취사선택해야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명종과 선조대에 조정의 신하들이 분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일

로 시작되어 점차 치우친 색을 만들어 동인東人이라 하고 서인西人이라 하였는데, 뿌리가 

점차 깊어지고 견고해져 동은 다시 나뉘어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이 되고 서는 다시 나뉘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이 되었습니다. 칭찬하여 옳다고 하는 것이 꼭 모두 옳은 것은 아니

며, 배척하여 그르다고 하는 것이 꼭 모두 그른 것은 아닙니다. 충성을 다하고 지조가 있

는 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보잘것없는 용렬한 자가 뒤섞여 있으며 간사하고 속임을 일

삼는 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강직하고 청렴한 자들이 뒤섞여 있기도 합니다. 의론을 서

로 치켜세워 주니 이익이 이로써 뒤따르고, 과실을 서로 비호해 주니 세력이 이로써 만들

54 � �허현순許顯純: ?~1628. 금의위도지휘첨사錦衣衛都指揮僉事, 진무사를 역임하였다. 위충현과 당을 지어 전이경田爾耕, 최응

원崔應元, 양환楊寰, 손운학孫雲鶴과 함께 ‘오표五彪’로 불렸으며, 양련楊漣, 좌광두左光斗, 황존소黃尊素, 주순창周順昌 등이 

그에게 죽임을 당했다. 위충현이 실각하자 피살당했다.

근안 謹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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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집니다. 이러한 풍조가 점차 아교처럼 굳어져 자손에게 전해지고 대대로 인습하여 변

고가 차츰 생겨나고 살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니, 나라의 불행이 아아! 또한 심합니다. 을

해년(1575)의 당론
55
이 처음 일었을 때 선정신 이이李珥가 양쪽을 중재하면서 온힘을 다해 

마음을 썼으나, 일 만들기 좋아하는 한 무리가 제멋대로 모함하여 기필코 이기려는 계책

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류가 점차 변하여 계축년(1613)에 인륜을 어지럽히는 죄
56

를 저지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당색을 가지고 있되 유연한 태도를 가진 자들 중

에는 명망과 덕으로 취할만한 이가 많았으니, 이것이 인묘仁廟[인조]께서 선한 무리를 대

거 등용할 때 그들을 참용參用하신 이유입니다.
57
 기해년(1659)의 예론禮論

58
이 처음 일었을 

때,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이 경전의 뜻을 근거로 올바른 견해를 진술하였는데, 화禍를 일으

키기 좋아하는 무리가 앞장서서 공격하고 배척하여 스스로 바름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습

니다.
59
 그리하여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점차 심해져 결국 경신년(1680)에 역모에 해

당하는 주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60
 그러나 같은 당색을 가지고 있되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자들 중에는 간혹 생각이 조금 다른 이가 있었으니, 이것이 숙묘肅廟[숙종]께서 공정한 법

도를 이미 행한 후에 그들을 모두 기용한 이유입니다.
61
 경신년 이후 일개의 무리가 겉으

로는 훈척勳戚을 배척하는 청의淸議를 빌렸으나 속으로는 화복禍福만 돌아보는 사심을 품

55 � �을해년의 당론: 1575년에 일어난 정쟁조정 사건으로, 당시 동서 양당으로 갈라져 당쟁의 조짐이 일자 이이李珥가 주동

이 되어 정쟁의 주요 발단이 된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을 지방관으로 파견한 일을 가리킨다. 이 일로 이이는 심의

겸을 주축으로 하는 동인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56 � �계축년에 인륜을 어지럽히는 죄: 1613년에 대북파大北派가 영창대군永昌大君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를 가리킨다. 동인은 정철의 처벌 수위를 놓고 대립하다가 서인에 대한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리되

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주전론主戰論을 펼치고 의병을 일으킨 북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북인은 현실정치에 이견

이 대립되었던 차에 세자를 책봉하는 견해의 차이로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으로 갈라졌다.

57 � �인묘仁廟께서 … 이유입니다: 인조가 집권한 뒤 서인이 정권을 주도하였으나 남인이었던 이원익李元翼이 재상의 지위에 

오르면서 숙종 때까지 100여 년 동안 서인과 남인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58 � �기해년의 예론禮論: 1659년 효종이 사망하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를 두고 일어난 논쟁을 가리킨다. 현

종은 서인이었던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이 효종이 차자이므로 기년복朞年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따랐

다.

59 � �화禍를 … 낳았습니다: 1674년에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가 사망하자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두고 갑인예송甲寅禮訟

이 일었는데, 효종은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 인하여 송시열, 송준길 등의 서인

은 정치적 위기에 몰렸으며 허적許積, 윤휴尹鑴 등 남인들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60 � �경신년에 … 되었습니다: 갑인예송으로 정권을 장악한 남인은 허견許堅이 숙종의 5촌인 복창군福昌君, 복선군福善君, 복평

군福平君 3형제와 결탁하여 역모를 꾸민 것이 밝혀져 몰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인이 득세하였다.

61 � �숙묘肅廟께서 … 이유입니다: 1689년에 숙종이 희빈 장씨의 소생인 윤昀을 원자元子로 삼으려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인을 몰아내고 재집권한 기사환국己巳換局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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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강직한 이들을 가리켜 모질고 과격하다고 하고 간사한 짓을 함에도 공명정대하다고 

자부하니, 말류의 폐단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를테면 「신유의서辛酉擬書」
62
는 사람의 도

리로 감히 하지 못할 일인데 경중을 따지는 논의로 패가 갈려 다투고, 갑술년(1694)에 역

적을 토벌한 것
63
은 왕조의 기강과 관계된 것인데 심원한 설로 애매모호하게 하여, 병술

년(1706)에 한 번 부딪히고
64
 병신년(1716)에 재차 부딪쳤습니다.

65
 신축년(1721) 건저建儲에 

이르러서는 우주를 지탱하고 만고를 아우르는 큰 의리를 막고,
66
 무신년(1728)에는 궁궐을 

범하는 데에 이르고
67
 을해년(1755)에는 그들의 소굴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68

대체로 그 발단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들의 지벌地閥과 문학은 피차 사류 간에 서로 우

열을 가릴 수 없는데, 문호를 나누는 자들은 스스로 근거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러므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진실로 현명한 사람이 아니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러나 끝에 이르면 충신忠臣과 역신逆臣으로 갈리니, 충신은 무엇 때문에 충신이 되고 역신

은 무엇 때문에 역신이 되겠습니까? 처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비교하며 돌아보는 자는 

지력智力이 이익에 의해 어두워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해치게 되

고, 일에 임하여 명백하고 정직하게 해나가는 자는 일이 의리와 부합하여 미리 계산하고 

도모하지 않아도 나라를 구원하고 사직을 받들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피차의 시말을 분별

62 � �신유의서辛酉擬書: 신유년(1681)에 윤증尹拯이 송시열에게 보내려고 했던 서찰로, 본래의 제목은 「의여회천서擬與懷川書」이

다. 주자朱子를 신봉했던 송시열을 두고 정작 그의 행동은 주자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공박한 내용이다. 윤증은 박세채朴世

采의 만류로 편지를 부치지 않았으나, 그 후 송시열의 손자이자 박세채의 사위인 송순석宋淳錫이 몰래 베껴서 송시열에게 

전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는 회니시비懷尼是非의 발단이 되었

다.

63 � �갑술년에 역적을 토벌한 것: 1694년에 폐비 민씨廢妃閔氏 복위운동을 반대하던 남인이 화를 입어 실각하고 소론과 노론

으로 나뉜 서인이 재집권하게 된 갑술환국甲戌換局을 가리킨다.

64 � �병술년에 한 번 부딪히고: 1706년 박태춘朴泰春이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두고 ‘세자모해설’을 유포한 혐의로 정배定配된 

일을 말한다.

65 � �병신년에 재차 부딪쳤습니다: 1716년에 송시열과 윤증 간의 회니시비懷尼是非에 대해 국왕이 윤증의 잘못으로 판정한 병

신처분丙申處分을 가리킨다.

66 � �신축년 … 막고: 1721년에 당시 실권을 장악한 노론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영조를 왕세제 책봉하고 이어서 대리청정

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유배형을 받게 되었던 신축옥사辛丑獄事를 가리킨다.

67 � �무신년에는 … 이르고: 노론이 지지한 영조가 즉위하자 정치적 위협을 느낀 소론 일부 세력이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 

밀풍군密豊君 이탄李坦을 왕으로 추대한 무신란戊申亂을 가리킨다. 이인좌李麟佐를 주축으로 일어났으므로 ‘이인좌의 난’

이라고도 한다.

68 � �을해년에는 … 되었습니다: 무신란에 연루되어 20년 동안 적소謫所에 있던 윤지尹志가 1775년 나주 객사에 나라를 비방

하고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붙였다. 이른바 ‘나주괘서사건’으로, 영조는 이와 연루된 소론 세력을 대거 

숙청하였고 이를 ‘을해옥사乙亥獄事’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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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신다면, 그 요체는 공사와 의리의 기미가 어떠한지를 잘 살피는 데에 있습니다. 

중간에 일을 맡은 한두 신하가 조화를 이루는 데 힘써 시대를 구원하는 계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도리어 시비를 흐려 풍속을 무너뜨리는 잘못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천의소

감闡義昭鑑』
69
이 나오고서야 나라가 크게 밝아졌으니, 이는 바로 인심人心을 경계토록 하고 

왕도王道를 펼칠 수 있는 때입니다. 

누대에 걸쳐 일어난 화란禍亂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를 진압하는 계책은 지금도 귀하

니,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너무 심한 논의를 치우치게 주장해서는 안 

되며, 조정을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도 안 되지만 또 번갈아 기용하는 정사를 고수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마음가짐을 허심탄회하게 하여 ‘당黨’이니 ‘붕朋’이니 하는 것을 모두 

잊고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을 막론하여 정직한 자는 장려하고 아첨하는 자는 물리치며, 유

능한 이를 천거하는 자가 있거든 같은 당인을 천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말고, 악한 이

를 물리치는 자가 있거든 다른 당인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피차를 두지 말아 풍속이 크게 변화되면 오랜 당여들이 점차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논

의가 제멋대로 생겨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자朱子가 “먼저 현부賢否와 충사忠邪를 분

별하여 과연 현명하고 충직하다면 공개적으로 그들을 진출시켜 오직 그들의 도가 성장하

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며, 과연 어리석고 간사하다면 공개적으로 그들을 축출하여 오직 

그들의 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천하의 일에 희망이 있게 될 

것이다.”
70
라고 하였으니,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9 � �천의소감闡義昭鑑: 영조가 자신의 집권 의리執權義理를 천명하게 한 책이다. 영조는 1721년 자신이 왕세제로 책봉된 이후 

1755년 을해옥사가 일어나기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모가 발생하자, 자신의 왕위 계승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국시國是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영조는 『천의소감』 간행 작업에 김재로金在魯, 이천보李天輔 등 

노론, 소론, 남인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키고, 자신이 세제로 책봉된 이후로 발생한 사건들의 경위와 관련자들의 죄과와 처

벌을 명시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천명하였다.

70 � �먼저 … 것이다: 「여유승상서與留丞相書」에 나오는 내용으로, 주희朱熹가 사대부의 붕당을 걱정한 승상 유정留正에게 글을 

보내어 군자의 당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내용이다.



215『정사휘감』 권8  칙무비

1 �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저본의 원문은 “犧牲玉帛 必以信”인데, 원전인 『춘추좌씨전』에는 “必以信” 앞에 “弗敢加也”라는 

문장이 있다. 이는 신에게 고해야 할 내용을 거짓으로 부풀려서 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2 � �원原을 정벌하여 신의를 보이니: 주 양왕周襄王이 진 문공에게 주周의 직할지 원原을 하사하였는데, 원이 문공에게 복종하

지 않았다. 그러나 진 문공이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 원의 사람들이 진 문공에게 귀의하였다. 「신사교信辭敎」 법조 

기사에 보인다.

 � �노 장공魯莊公이 제齊와 전쟁을 하려 할 때, 조귀曹劌가 알현을 청하여 무엇을 믿고 전쟁

을 하느냐고 물었다. 장공이 “생활에 보태어 쓸 옷과 음식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라고 하니, 조귀가 “작은 은혜라서 두루 미치지 않으니, 백성이 따르지 않

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공이 “제사 때 희생과 옥과 비단을 올리고, 사실대로 고

할 것이다.
1
”라고 하니, 조귀가 “작은 신의라 신이 믿지 않을 것이니, 복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공이 “크고 작은 옥사를 반드시 그 사정을 헤아려 처리할 것

이다.”라고 하니, 조귀가 “백성들을 위한 마음에 속하니, 한 번 싸워 볼 만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진 문공晉文公이 삼군三軍을 만들고 2년 만에 전쟁에 쓰려고 하니, 자범子犯이 “백성이 아

직 도의를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안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힘쓰니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었다. 다시 삼군을 전쟁에 쓰려고 하니, 자범이 “백성이 아직 신의를 모

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원原을 정벌하여 신의를 보이니,
2
 백성이 교역하면서 부당

하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문공이 “이제 괜찮은가?”라고 물으니, 자범

칙무비飭武備

군비軍備를 갖추다

법조 法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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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성이 아직 예의를 모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수大蒐
3
를 거행하여 예의를 보

이자 백성이 명령을 따르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삼군을 이끌고 한 번 전쟁하여 

패자霸者가 되었으니,
4
 문공의 교화가 결실을 거둔 것이다. 

 � �초 평왕楚平王
5
이 연단然丹을 종구宗丘로 보내 국도의 서쪽 군대

6
를 선발하게 하고, 가난

한 자에게 물자를 지급하고 궁핍한 자를 구제하며, 어린 고아를 길러주고 병든 늙은이

를 봉양하며, 재해를 입은 자를 돕고 죄인을 사면하며, 간특한 자를 문책하고 재능을 

펴지 못하고 눌려있던 이를 거용하며, 외지에서 새로 온 사람을 예우하고 옛 관원을 서

용하게 하였다. 굴파屈罷를 소릉召陵에 보내 국도의 동쪽 군대를 선발하게 하고, 연단과 

마찬가지로 하게 하였다. 변경의 이웃 나라와 우호를 맺어 백성들을 5년 동안 쉬게 하

였으니, 그런 뒤에야 전쟁에 나섰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전한 경제前漢景帝 때, 조조晁錯가 상언하였다. “진秦의 수졸戍卒은 풍토를 이기지 못하였

으니,
7
 변방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여 살 자를 선발하여 높은 성과 깊은 해

자를 만들게 하시는 것만 못합니다. 백성을 모집함에 죄를 사면하고 관직을 주며 옷과 

식량을 내리시면, 마을끼리 서로 도와 오랑캐에게 달려들어 죽음도 불사할 것이니, 이

는 임금에게 보답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친척을 보호하고자 하며 그 재물을 이롭게 여겨

서입니다. 이는 동방의 수졸이 변방의 지세에 익숙하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오랑캐를 두

3 � �대수大蒐: 군대를 대대적으로 검열하고 지위와 등급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4 � �한 번 … 되었으니: 진 문공晉文公이  초楚와 성복城濮에서 일전一戰을 벌여 크게 이기고 패권을 차지함을 말한다.

5 � �초 평왕楚平王: 춘추 시대 초의 군주로, 성은 미羋, 씨氏는 웅熊이며, 초명은 기질棄疾이었다가 즉위 후 거居로 개명하였다. 

반란을 통해 즉위하여 초기에는 내치內治와 외교外交 양면으로 잘 다스려 초楚의 중흥을 이끌었으나, 후기에는 간신 비무극

費無極[비무기費無忌]의 농간으로 인해 태자 건建의 비가 될 예정이었던 맹영孟嬴을 빼앗고 태자를 변방으로 내쫓는 등의 실

책을 저질렀다. 비무극이 태자의 스승인 오사伍奢와 그의 아들 오상伍尙을 처형하니, 오사의 아들 오운伍員[오자서伍子胥]가 

복수를 다짐하며 탈출하여 오吳로 망명하였다. 결국 오의 장군이 된 오자서가 초를 침공하여 수도를 함락하고 이미 무덤

에 묻힌 평왕의 시체를 꺼내어 채찍질을 함으로써 복수에 성공하였고, 초는 크게 쇠퇴하여 약若으로 수도를 옮기고 재건에 

힘써야 하였다.

6 � �국도의 서쪽 군대: 원문의 “上國之兵”을 풀이한 말로, 초楚의 국도 서쪽에 ‘상류上流’가 있었으므로 그곳을 ‘상국上國’이

라 불렀다.

7 � �진秦의 … 못하였으니: 진의 백성들은 추운 북방이나 무더운 남방의 변경으로 수자리를 살러 갔다가 적응을 하지 못해 사

망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수자리 살러 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다. 진 멸

망의 촉매가 된 진승陳勝의 반란도 수자리를 살러 가던 백성들이 일으킨 것이다. 조조는 이 일을 언급한 후 한의 서북방을 

지키는 병사들은 그 지역 사람으로 쓸 것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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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공효가 만 배나 차이가 납니다.” 경제가 그 말을 따랐다. 

 � �당 문종唐文宗 때의 일이다. 이덕유李德裕가 서천 절도사西川節度使가 되어 주변루籌邊樓
8
를 

세우고 촉蜀의 지형도를 만들었는데, 남쪽으로는 남조南詔,
9
 서쪽으로는 토번吐蕃에 이르

렀다. 군대의 일에 노련하고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자를 날마다 불러 산천, 성읍, 도로의 

험난함과 평이함, 넓음과 좁음, 멀고 가까움을 물었는데,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모두 직

접 가본 것처럼 훤히 꿰뚫었다. 사졸을 훈련시키고 보루를 수리하고 식량을 비축하면서 

변방을 지키니, 문종이 청계관淸溪關을 수리하여 남조가 노략질하러 오는 길을 막으라고 

명하였다.

 � �북주 세종北周世宗이 시신侍臣에게 말하였다. “군대는 정예로워지게 하는 데 힘써야지 머

릿수를 늘리는 데 힘써서는 안 되니, 어찌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노쇠하고 쓸모없는 것

을 기른단 말인가.” 이에 명을 내려 여러 부대를 대거 조사하여 정예로운 자는 상군上軍

으로 올리고 노쇠한 자는 쫓아내게 하였다. 또 조서를 내려 천하의 장사壯士를 모아 모

두 궁궐에 보내고, 조광윤趙匡胤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전전제반

殿前諸班
10
으로 편성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사졸들이 정예롭고 강건해져 가는 곳마다 승

리하였다.

 � �북주北周가 남당南唐과 전쟁할 때, 남당의 수군이 정예롭고 민첩하여 북주 사람들이 상

대할 수가 없었다. 북주 세종北周世宗이 수춘壽春에서 돌아와 변수汴水에서 전함 수백 척

을 만들고 투항한 남당의 병졸들에게 명하여 북주의 군인에게 수전水戰을 가르치게 하

니, 수개월 뒤에는 종횡으로 출몰하는 것이 남당의 수군보다 나았다. 이에 우효위대장

군右驍衛大將軍 왕환王環
11
에게 명하여 수군 수천 명을 거느리고 민하閔河에서 영수潁水를 

8 � �주변루籌邊樓: ‘변방의 적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누각’이라는 뜻이다.

9 � �남조南詔: 7세기 무렵 몽사조蒙舍詔가 타이족이 세운 나라들을 병합하고 운남雲南 일대에 세운 나라 이름이다. 당 현종唐玄

宗이 양국충楊國忠 등을 보내어 남조를 정벌하게 하자, 남조는 토번과 동맹을 맺고 당에 저항하였다.

10 � �전전제반殿前諸班: 금위군의 일종으로, ‘전전군殿前軍’ 또는 ‘제반직諸班直’이라고도 한다. 분행문반分行門班, 전전좌반殿前

左班, 전전우반殿前右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 �왕환王環: ?~957. 본래 후촉後蜀의 장수로, 북주 세종에게 대적하다가 사로잡혔다. 세종이 그의 충직함을 인정하여 사면

한 후 부하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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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회수淮水에 들어가게 하니, 남당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크게 놀랐다. 【이상은 『자치

통감』에 보인다.】

 � �명 선종明宣宗이 시신侍臣에게 “옛사람이 이적夷狄을 억제한 것은 오직 수비에 달려 있었

다. 성곽과 보루가 견고하고 군량이 충분하며 사졸들이 잘 훈련되어 있고 감시가 엄격

하다면 저들이 어찌 근심거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변방의 장수에게 신중히 

방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명 헌종明憲宗 때, 어사御史 위한魏澣 등이 “산서山西에 있는 안문鴈門
12
 등 여러 관關에 능

력과 인망을 갖춘 중신과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장수를 더 배치하여 지방을 안정시키셔

야 합니다.”라고 하니, 헌종이 명을 내려 십이단영十二團營
13
을 세우고, 병부상서兵部尙書 

백규白圭
14
에게 감독하고 훈련하게 하였다.

 � �명 목종明穆宗 때의 일이다. 태학사太學士 장거정張居正
15
이 상소하였다. “지금 논의하는 

자들은 모두가 ‘병사는 많지 않고 식량은 부족하며 장수는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였

다.’라고 하는데, 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는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분발하여 힘쓰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계책을 우선하시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십시오. 모신謀臣에게 일을 맡기고 참된 정사를 잘 다스려서 깊이 생각하고 살펴 실

행하신다면, 5년 안에 오랑캐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종이 이를 읽고 칭찬하였

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12 � �안문雁門: 산서 지역의 안문산에 건립된 관문 이름으로, 춘추 시대부터 존재했던 중요 방어 거점이다. 오늘날 산서성山西

省 대현代縣에 있으며 만리장성의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이다. 영무관寧武關, 편두관偏頭關과 더불어 ‘외삼관外三關’이라 불

린다.

13 � �십이단영十二團營: 명 헌종 때 신설한 군대로, 삼대영三大營[五軍營·三千營·神機營]에서 선발한 12만의 정예병으로 편성하

였다. 사무영四武營[奮·耀·練·顯], 사용영四勇營[敢·果·效·鼓], 사위영四威營[立·伸·揚·振]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 �백규白圭: 1419~1475. 자는 종옥宗玉이며, 태자소보太子少保, 병부상서兵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15 � �장거정張居正: 「입기강立紀綱」 법조 22번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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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무왕楚武王
16
 때의 일이다. 굴하屈瑕

17
가 라국羅國을 정벌하러 갈 때, 투백비鬪伯比

18
가 

전송하고 돌아오면서 마부에게 “막오莫敖[굴하]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가 발을 높이 

들어 걸었으니,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무왕의 부인 등만鄧曼

은 “막오가 포소蒲騷에서의 승리
19
에 젖어 반드시 라국을 경시할 것입니다. 군주께서 기

세를 눌러주지 않으면 제대로 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20
 결국 라국이 초

의 군대를 대패시켰고, 굴하는 황곡荒谷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 �진晉의 신공申公 무신巫臣이 거莒를 거쳐 갔을 적에
21
 거구공渠丘公과 연못 가에 서서 “성

이 너무 낡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거구공이 “오랑캐 지역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라인

데, 누가 우리를 안중에 두겠는가.”라고 하니, 신공 무신이 “용감한 사내도 문을 겹겹

이 닫기 마련인데, 하물며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후에 초楚가 거

莒를 공격하여 거구渠丘를 포위하였는데, 성이 낡아 군대가 흩어져 달아났다. 거성莒城

을 포위하자 또한 거성의 군대도 궤멸하였다. 군자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거莒가 변방의 작은 나라임을 믿고 성곽을 수리하지 않아서 12일 만에 초가 세 도시를 

함락하였으니, 방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은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진 시황秦始皇이 여섯 나라를 병탄한 후 천하의 병기를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녹여 종거

금인鍾鐻金人
22
 12개를 만들어 궁정 안에 두었다.

16 � �초 무왕楚武王: 춘추 시대 초의 군주로, 성姓은 미羋, 씨氏는 웅熊이며, 이름은 철徹이다. 투백비鬭伯比, 굴하屈瑕를 기용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당시 한수漢水 동쪽 지역에서 강성하던 수隨를 정벌하였다. 이에 주周 왕실에 자작子爵보다 높은 존호尊

號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니, 이를 계기로 ‘왕王’을 자칭하였다.

17 � �굴하屈瑕: 춘추 시대 초楚의 대부로, ‘막오’는 그의 관직명이다.

18 � �투백비鬪伯比: 춘추 시대 초楚의 대부로, ‘영윤 자문令尹子文’이라 불린 투누오도鬪穀於菟의 아비이다.

19 � �포소蒲騷에서의 승리: 굴하가 운鄖, 수隨, 교絞, 주州, 요蓼 연합군에 맞서 적은 병력으로 포소蒲騷에서 물리친 일을 가리킨다.

20 � �무왕의 … 하였다: 투백비가 초 무왕에게 군대를 더 파견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굴하가 패할 것임을 넌지시 알렸으나 

무왕이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에 투백비가 그 사실을 등만에게 고하였고, 등만이 무왕에게 설명한 것이다. 무왕이 이를 듣

고 급히 사람을 보내었으나 제때 미치지 못하였다.

21 � �거莒를 거쳐 갔을 적에: 진후가 신공 무신을 오吳로 사자로 보내면서, 거에게 길을 빌리게 한 적이 있었다.

22 � �종거금인鍾鐻金人: 사람 모습을 한 금속 조형으로, 종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 ‘종거鐘鐻’라는 이름이 붙었다.

계조 戒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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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무제晉武帝가 주군州郡의 병사들을 모두 철수시키자
23
 교주목交州牧 도황陶璜

24
이 상언

하였다. “영주寧州의 여러 오랑캐가 상류를 점거하고 수로와 육로를 아울러 돌아다니고 

있으니, 주군의 병사를 줄여 허점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복야僕射 산도山濤
25
 또한 “주

현州縣의 무비武備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으나 무제가 듣지 않았다. 영녕永寧
26
 

이후로 도적이 떼지어 일어났는데 주군의 무비로는 제어할 수 없어 천하가 크게 어지러

워졌으니, 산도가 말한 것처럼 되었다.

 � �당 현종唐玄宗의 천보天寶 연간 이후로 확기彍騎
27
의 제도도 흐지부지되어 모병에 응한 자

들은 모두 장사치나 무뢰배의 자제라서 군대의 일을 익힌 적이 없었다. 태평한 시대가 

오래 이어져 논의하는 자들이 대부분 ‘중원中原의 군대를 줄여도 된다.’라고 말하였으

며, 민간에서는 병기를 지니는 것이 금지되었다. 안녹산安祿山
28
은 군비의 해이함을 보

고서 중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 �당 덕종唐德宗 때 육지陸贄
29
가 상주上奏하였다. “태종께서 부병府兵을 설치한 것이 크게 

800여 곳이었는데 관중關中이 거의 500 곳이니, 중앙에 병력을 집중하여 변방을 통제하

려 했던 뜻이 분명합니다. 건원乾元 이후로 모든 군대가 동쪽을 토벌하느라 변방 수비가 

느슨해지고 금군禁軍도 부실하였으니, 토번吐蕃이 허점을 틈타 침입하여 선황제께서 동

23 � �진 무제晉武帝가 … 철수시키자: 진 무제는 자신이 후한의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전쟁이 영원히 종식될 것이라고 여겼다.

24 � �도황陶璜: 후한後漢 때의 사람으로, 진 무제가 삼국을 통일한 후 교주交州를 맡고 완릉후宛陵侯에 봉해졌다. 교주에서 30년 

동안 어진 정사를 폈다고 한다. (『晉書』 「陶璜傳」)

25 � �산도山濤: 죽림칠현의 한 사람으로, 진 무제에게 등용되어 벼슬이 시중侍中에 이르렀다. 무제가 점차 향락에 빠지며 주색

을 일삼자 벼슬에서 물러나 은둔했다. (『晉書』 「山濤傳」)

26 � �영녕永寧: 진 무제의 뒤를 이은 혜제惠帝의 연호이다.

27 � �확기彍騎: 당 현종唐玄宗 때 창설한 도성의 숙위병宿衛兵이다. 현종 11년(723)에 경조京兆에서 숙위하던 부병府兵이 대거 도

망가자, 재상 장열張說이 근방의 부병과 백정白丁들을 모집하여 보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군대를 처음에는 

‘장종숙위長從宿衛’라고 부르다가 후에 ‘확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들은 해마다 경조에서 두 달만 숙위하면 출정出征과 

진수鎭守의 부담을 면제받았다.

28 � �안녹산安祿山: ?~757. 초명은 알락산軋犖山이었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개가함에 따라 성이 안安이 되었다. 

당 현종 때 양 귀비의 눈에 들어 몇 개 절도사節度使를 겸임했다가 양국충楊國忠과 갈등을 빚고 그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경사京師를 함락하고 스스로 웅무황제雄武皇帝라 칭하며 ‘성무聖武’란 연호를 썼으나, 그의 아들 경서慶

緖에게 살해되었다. (『新唐書』 「顔眞卿傳」)

29 � �육지陸贄: 「개언로開言路」 계조 95번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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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피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중앙에 병력을 집중하여 변방을 통제하는 권도權道를 

잃은 것이며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하는 계책을 잊은 것이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 �당 덕종이 이필李泌
30
과 부병제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필이 덕종을 

위해 부병제의 성쇠를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부병은 평소에는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각 부에는 절충折衝이 있어 그들을 통솔하였습니다. 절충은 농한기에 그들에게 전투와 

진법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였습니다. 유사시에 징발할 때는 주와 부에 부절을 내려보내 

검증하고 징발하였습니다. 징발 기간은 짧으면 한 철을 넘기지 않았고 길어도 한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장열張說
31
이 처음 ‘확기병彍騎兵’이라는 장기간 종군할 병사를 모집

한 이래로 정착하여 살지 않고 지켜야 할 종족宗族도 없어서 스스로 자중하지 않아 화란

이 생겼으니, 지금까지도 문제입니다. 가령 부병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면, 위아래

의 질서가 무너져 크게 혼란스러운 병폐가 어찌 있었겠습니까.”

 � �당 덕종 초기에 신책군사神策軍使 백지정白志貞
32
이 금군禁軍을 모집하는 일을 맡았다. 동

쪽으로 정벌을 나갔다가 죽은 자를 백지정이 모두 숨기고 아뢰지 않고, 다만 시정의 부

자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들로 충원하였으니, 이름이 군적에 있어 급여를 받으면서도 

몸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다. 그 뒤 경원涇原의 반란군
33
이 변고를 일으키자 덕종이 금

군을 불러 적을 막으려 하였으나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 �당 목종唐穆宗이 즉위하고 하북河北과 하남河南이 대략 평정되니, 소부蕭俛,
34
 단문창段文昌

35
이 “천하가 태평하니 점차 군대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여, 군진軍鎭에 은밀히 조서를 

30 � �이필李泌: 「명상벌明賞罰」 법조 33번 각주 참조.

31 � �장열張說: 667~730. 당 현종 때의 명재상으로, 자는 도제道濟, 열지說之이다. 봉각사인鳳閣舍人, 좌승상 등의 관직을 역임

하였으며, 연국공燕國公에 봉해졌다. 문장에 뛰어나 허국공許國公 소정蘇頲과 함께 ‘연허대수燕許大手’라고 칭해졌다. 저서

에 『장연공집張燕公集』이 있다. (『舊唐書』 「張說傳」)

32 � �백지정白志貞: ?~787. 본래 이름은 백수규白琇珪이다. 서리 출신으로, 당 덕종의 심복이 되어 ‘지정志貞’이라는 이름을 하

사받았으며, 신책군사神策軍使,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어사대부禦史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33 � �경원涇原의 반란군: 덕종德宗 4년(783)에 경원 절도사涇原節度使 요영언姚令言이 번진藩鎭 이희열李希烈의 반란을 진압하러 

출병하였다가 조정의 대우에 불만을 품고 주자朱泚를 옹립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舊唐書』 「姚令言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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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해마다 100명 중 8명에 한하여 탈영이나 사망을 명

목으로 군적에서 제할 것을 청하였다. 목종은 주연에 빠져 국사에 관심이 없어 결국 그

들이 아뢴 것을 재가하니, 군적을 잃은 군사들이 많아져 모두 산이나 늪에 모여 도적이 

되었다. 주극융朱克融
36
과 왕정주王庭湊

37
가 난을 일으켜 한 번 부르짖자 도망친 병졸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조서를 내려 여러 도道에서 병사를 징발하였는데 모두 임시로 모집한 

병사들이라서 오합지졸이었고, 게다가 중사中使를 보내 군진軍陣을 감독하였으므로 주

장主將이 전권을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없었으며, 심지어 금중禁中에서 지시하는 전술

이 아침에 명령했다가 저녁에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하북 지역

을 상실했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세종明世宗이 십이단영十二團營을 개편하여 융정부戎政府를 만들고, 여러 도道에서 병사

를 모집하여 경사京師에 들어가 방위하게 하며, 경영장京營將으로 하여금 변방의 병사들

을 나누어 훈련시키게 하였다. 병부에서 “선부진宣府鎭과 대동진大同鎭은 경사의 문호門戶

에 해당합니다. 도적을 문호에서 막지 않고 집 안에서 맞싸우고서 위태롭지 않은 경우

는 드물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세종은 듣지 않았다. 【『명사강목』에 보인다.】 

34 � �소부蕭俛: ?~842. 자는 사겸思謙이며, 상서우복야尙書右仆射, 병부상서兵部尙書, 태자태부太子太傅 등을 역임하고 서국공徐

國公에 봉해졌다. 국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군비 축소 정책이 당의 군사력 약화와 번진의 반란을 야기하여, 

당이 몰락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면俛’은 『통감절요』의 주석에는 음이 ‘면免’으로 제시되

어 있으나, 그의 성명을 ‘소부蕭俯’라고 기록한 자료가 있고 ‘사겸’이라는 그의 자를 감안하여 몸을 굽힌다는 의미의 독

음인 ‘부’로 번역하였다.

35 � �단문창段文昌: 773~835. 자는 묵경墨卿이다. 목종이 즉위하면서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였는데, 1년이 되지 않아 사직을 

청하여 서천절도사西川節度使로 부임하였다. 이후 병부상서兵部尙書, 형남 절도사荊南節度使 등을 역임하였고, 추평군공鄒平

郡公에 봉해졌다. (『舊唐書』 「錢徽傳」)

36 � �주극융朱克融: ?~826. 노룡 절도사盧龍節度使 유총劉總의 편장偏將 출신으로, 유총의 후임인 장홍정張弘靖의 억압에 반발

하여 장홍정을 구금하고 스스로 노룡 유후盧龍留侯를 자처하였다. 같은 시기에 반란을 일으킨 성덕 유후成德留侯 왕정주王

庭湊와 협력하여 막주莫州, 영주瀛州 등을 점령하니, 목종은 그를 제압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노룡 절도사에 제수

하였다.

37 � �왕정주王庭湊: ?~834. 성덕군成德軍의 도지병마사都知兵馬使 출신으로, 성덕 절도사成德節度使 전홍정田弘正을 죽이고 스스

로 성덕 유후를 자처하였다. 같은 시기에 반란을 일으킨 노룡 유후 주극융朱克融과 협력하여 기주冀州, 패주貝州 등을 점령

하니, 목종은 그를 제압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성덕 절도사에 제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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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살펴보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문文과 무武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에 관

계된 일을 닦고 무에 관계된 일을 갖추지 않으면, 하늘에 양陽만 있고 음陰이 없는 것과 

같으며, 땅에 유柔만 있고 강剛이 없는 것과 같으며, 사람에게 인仁만 있고 의義가 없는 것

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제왕은 비록 문덕文德으로 천하를 다스렸지만, 그 문을 

이루어 그것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다스림에는 무력武力에 힘입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평

화로운 시기에 정사를 강구講究하고 무사한 시기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미연에 화난禍難

을 염려하고 장래의 위급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문을 겹겹

이 설치하고 딱따기를 쳐서 도적을 대비한다.”라고 하였고, 『서경』 「강왕지고康王之誥」에 

“육군六軍을 크게 펼치시어, 우리 고조께서 받으신 천명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국가가 한가한 때에 일찌감치 조처하고
38
 위란危亂을 잊지 않은 것입

니다. 

역대로 무력을 남용하여 전쟁을 일삼다가 스스로 전복되거나 패배한 사례가 한둘이 아

니지만, 안일함에 빠져 군비軍備에 대해 말하길 꺼리다가 영토가 깎이거나 국력이 약해지

며 위태롭거나 망하지 않은 경우가 드뭅니다. 당唐은 천보 연간에 태평함에 안주하여 전

쟁에 대한 경계
39
를 잊었다가 안녹산安祿山이 한 번 출현함에 천하가 와해되었고, 송宋은 

선화宣和 연간에 안락함에 빠져 오랫동안 미래에 대한 방비
40
를 느슨히 하였다가 오랑캐

인 금金이 한 번 호령함에 천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마법』에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전쟁을 잊은 자는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가리킵

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는 수비를 잘하여 강대한 수 양제隋煬帝와 강력한 당 태종唐太宗이 

38 � �일찌감치 조처하고: 원문의 “早爲之所”를 풀이한 말이다. 『춘추좌씨전』 은공隱公 원년元年에 “일찌감치 조처하여 세력이 

불어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不如早爲之所 無使滋蔓]”라고 하였다.

39 � �전쟁에 대한 경계: 원문의 “桴鼓之警”을 풀이한 말이다. ‘부고桴鼓’는 전쟁을 하거나 도적을 쫓을 때 사용하는 북과 북

채를 가리킨다.

40 � �미래에 대한 방비: 원문의 “苞桑之備”를 풀이한 말이다. ‘포상苞桑’은 미래를 염려하여 단단히 대비해둠을 이르는 것으

로, 『주역』 「계사전繫辭傳」 비괘否卦의 구오九五에 “망하려나, 망하려나 하고 걱정하여 무성한 뽕나무 뿌리에 붙들어 매어 

둔다.[其亡其亡 繫于苞桑]”라고 하였다.

근안 謹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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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벌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고려는 거란, 몽골, 합단哈丹
41
과 수십 년에 

걸쳐 오랫동안 잘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 태조께서는 신들린 무위武威로 몸소 숱한 전쟁

에 참여하셨고, 즉위하신 후에 군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42
 열성께서 이를 이

어받아 군율을 거듭 밝히셔서 북쪽으로는 육진六鎭의 지역을 개척하고
43
 남쪽으로는 삼포

三浦의 왜구를 축출하니,
44
 그 시절의 군사력은 강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임

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로는 서울과 지방의 군사제도를 많이 증설하였으니,
45
 또

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훗날에 경계하는 방도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백여 년이 지난 뒤로 무사武事가 날이 갈수록 소원해져서 폐원弊源이 날이 갈수록 깊

어졌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자들은 ‘군제軍制를 고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하고 ‘병사의 수를 줄

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하여 그 방책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 크게 변통變通하려면 

반드시 시기와 방법이 알맞고 모두가 동의한 후에야 비로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폐

단에 따라 고쳐나가는 요령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무사안일한 습

관을 바꾸고 쇄신의 행정을 실행하며, 소홀히 하는 잘못을 고치고 치밀한 준비에 힘써야 

합니다. 장수는 기량과 지략이 있는 이를 쓰고 못난 자를 물리쳐 면직시키며, 군졸은 힘

이 센 자를 쓰고 쇠약한 자를 걸러내어 교체해야 합니다. 병기를 망가뜨리는 자는 가차없

이 벌을 주어야 하고, 군무軍務에 능숙한 자는 아낌없이 상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

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런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오직 감독하고 신칙함이 어떠한가에 

41 � �합단哈丹: 원 세조元世祖 때 반란을 일으킨 내안乃顔의 부장으로, 내안이 정부군에게 잡혀 처형당하자 그 잔당을 이끌고 

요동 각지에서 활동하였다. 1290년(충렬왕 16)에 합단이 고려의 내륙까지 침입하였는데, 충렬왕이 원과 연합하여 연기燕岐

에서 합단의 군대를 크게 격퇴하였다.

42 � �군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 정도전鄭道傳이 군제 개혁안을 상서上書하였고 태조

가 이를 따랐다. (『太祖實錄』 3년 2월 29일)

43 � �육진六鎭의 지역을 개척하고: 세종 때 김종서金宗瑞 등을 함경도 두만강 하류 지역에 파견하여 종성鐘城, 온성穩城, 회령會

寧, 경원慶源, 경흥慶興, 부령富寧에 진鎭을 설치하고 여진족의 침입에 방비한 일을 말한다.

44 � �삼포三浦의 왜구를 축출하니: 세종 때 왜倭의 대마도를 정벌한 후, 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동래의 부산포釜山浦, 웅천의 

제포薺浦, 울산의 염포鹽浦를 개항하고 왜인과의 교역을 허가하였다. 중종 대에 이르러 삼포의 왜인이 폭동을 일으키자 황

형黃衡, 유담년柳聃年이 이들을 물리치고 삼포에 거류한 왜인들을 추방한 후, 제포 한 곳만 개항하였다.

45 � �서울과 … 증설하였으니: 각 지역만을 방어하는 오위제五衛制를 개편하여 수도 방어와 궁궐 경비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

위영, 수어청, 총융청이 담당하는 오군영五軍營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군은 각 지방에서 양인과 천인 등을 소집하여 훈련

하는 속오군束伍軍 제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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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 있으며 제정한 법이 흔들리지 않음에 달려 있으니, 이것이 소식蘇軾이 정성을 다해 

「교전수책敎戰守策」
46
을 지은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
47
이지만 예기치 못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무講武에 빠져 유희 수단으로 삼게 되면, 도리

어 방탕해져 낭비하는 큰 폐해가 생깁니다. 당唐 말기의 희종僖宗은 몸소 말을 타고 활쏘

기를 즐겼고
48
 명明의 천계제天啓帝[희종僖宗]는 내조內操를 자주 시행하였으니,

49
 모두 나라

를 어지럽히고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또한 임금이 두려워하면서 명심해

야 할 부분입니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46 � �교전수책敎戰守策: 소식이 1061년 제과制科에 응시하여 지은 책문策文이다. 당시 송宋은 농민의 반란이 끊이지 않고 서하

西夏 등 국외의 적들이 압박해오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신君臣은 가무와 향락을 즐기며 안일하게 지냈다. 이에 소식은 국가

는 항상 위기에 대비하여 군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의 책문을 답안으로 지어 올렸고, 과거에 합격하였다.

47 �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 『노자』에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로 군자의 기물이 아니며, 어쩔 수 없을 때에 그것을 

사용한다.[兵者 不祥之器 非君子之器 不得已而用之]”라고 하였고, 『국어』 「조어越語」에 “병기는 흉기이고, 전쟁은 최후의 수단

입니다.[兵者 凶器也 爭者 事之末也]”라고 하였다.

48 � �당唐 말기의 … 즐겼고: 당 희종唐僖宗이 군비 목적이 아니라 취미로 무예를 익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희종은 재위 기간 

동안 정사를 환관 전령자田令孜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투계鬪鷄, 격국擊鞠 등 잡기에 몰두하였고 기사騎射나 검삭劍槊 등을 

취미로 익혔다.

49 � �명明의 … 시행하였으니: ‘내조’는 태감이 궁중에서 군대를 조련하게 하는 것으로, 명 희종이 강병强兵 양성에 소홀함을 

지적한 것이다. 희종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맹으로, 재위 기간 동안 정사를 태감太監 위충현魏忠賢에게 일임하고 

자신의 취미인 목공木工에 몰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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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夏의 우임금은 전장과 법도를 마련하여 자손에게 남겨주었다.
1
 

 � �주 문왕周文王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 세자에게 말하였다. “선을 보고 게을리 하지 

말며, 때가 이르렀으면 의심하지 말며, 잘못을 고쳐 그대로 머물지 말라. 이 세 가지는 

도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세자가 두 번 절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 �주 성왕周成王이 나이가 어려서 조계阼階
2
에 오르지 못하니, 주공周公이 총재冢宰로서 그

를 도와 다스렸다. 세자의 법도를 백금伯禽에게 들어 보여서 성왕으로 하여금 부자父子, 

군신君臣, 장유長幼의 도리를 알게 하고자 하였다.
3
 【이상은 『봉주강감회찬』에 보인다.】 

 � �전한 문제前漢文帝 때의 일이다. 양 태부梁太傅 가의賈誼
4
가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옛날에는 어린 태자가 지각이 있게 되면, 천하사람 중 견문이 넓고 학술이 있는 사

유후곤裕後昆

후손에게 덕행을 물려주다

법조 法條 

1 � �하夏의 … 남겨주었다: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밝고 밝으신 우리 선조는 만방의 임금이시니, 전장과 법도를 마련하

시어 자손들에게 물려주셨다.[明明我祖 萬邦之君 有典有則 貽厥子孫]”라고 하였다.

2 � �조계阼階: 남향의 집에서 주인이 오르내리면서 손님을 맞고 전송하는 동쪽 섬돌로, 원문의 ‘이조莅阼’는 천자의 자리에 올

라 정사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3 � �세자의 … 하였다: 백금은 주공의 아들이다.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 “세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들어서 백금에게 가

르쳤는데, 이는 성왕으로 하여금 부자, 군신, 장유의 도리를 알게 하고자 함이었다. 성왕이 과실이 있으면 백금의 종아리를 

쳤으니, 성왕에게 세자의 도리를 보이신 것이었는데, 이는 문왕이 세자로서 행하였던 도리였다.[抗世子法於伯禽 欲令成王之知

父子君臣長幼之道也 成王有過 則撻伯禽 所以示成王世子之道也 文王之爲世子也]”라고 하였다.

4 � �가의賈誼: 「여염치勵廉恥」 법조 1번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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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발탁하여 보좌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태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른 일을 보

고 바른 말을 듣고 바른 도를 행하였으며, 주변에는 모두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릇 

늘 바른 사람과 함께 지내면 바르지 않을 수 없으니, 제齊에서 나고 자란 이가 제의 말

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늘 바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지내면 바르지 않음

이 없을 수 없으니, 초楚에서 나고 자란 이가 초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

다. 공자는 ‘어려서 갖춰진 것은 타고난 천성과 다를 바 없고, 오래 익숙해지다 보면 본

디 그러했던 것 같아진다.’
5
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런 이유로 ‘좌우를 선발하여 일찍

부터 가르치고 타이르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한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좌우가 

바르면 태자가 바루어지고, 태자가 바루어지면 천하가 바루어집니다.” 문제가 가납하

였다.

 � �촉한 소열蜀漢昭烈이 죽음을 앞두고, 태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계誓戒를 남겼다. “선이 작

다고 하여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악이 작다고 하여 행해서는 안 된다.”

 � �북위 태종北魏太宗이 도燾
6
를 태자로 세운 후, 남평공南平公 장손숭長孫嵩,

7
 산양공山陽公 해

근奚斤,
8
 신안공新安公 안동安同을 좌보左輔로 삼아 동상東廂에 앉아 서쪽을 바라보게 하고, 

백마공白馬公 최호崔浩,
9
 태위太尉 목관穆觀, 산기상시散騎常侍 구퇴丘堆

10
를 우필右弼로 삼아 

서상西廂에 앉아 동쪽을 바라보게 하여 백관이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태자의 명을 듣

게 하였다. 태종이 서궁西宮에 머물며 몰래 엿보았는데, 태자가 결단하는 것을 듣고 매

5 � �어려서 … 같아진다: 『공자가어孔子家語』 「72제자해七十二弟子解」에 “어려서 이루어진 것은 곧 천성과 같으며, 습관으로 이

루어진 것은 자연과 같다.[少成則若性也 習慣成自然也]”라고 하였다.

6 � �도燾: 북위 세조北魏世祖 탁발도拓拔燾를 가리킨다. 「개언로開言路」 법조 25번 각주 참조.

7 � �장손숭長孫嵩: 358~437. 선비족으로, 본래 성은 발발拔拔이었는데, 도무제道武帝 탁발규拓跋珪를 섬겨 이름을 하사받았다. 

탁발도를 태자로 추천한 후 좌보左輔가 되었으며, 탁발도가 즉위하자 사주 중정司州中正에 오르고 북평왕北平王에 봉해졌다.

8 � �해근奚斤: 369~448. 선비족으로, 본래 성은 달해達奚이다. 태조太祖 때 금군을 통솔하고, 시랑侍郞이 되어 태조의 신임을 

받았다. 후연後燕, 고거高車 및 중원 정벌에 참여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산양후山陽侯에 봉해졌다. 태종太宗 때 정병장군

鄭兵將軍, 좌승상左丞相 등을 역임했으며, 세조世祖 때에 의성왕宜城王에 봉해졌다.

9 � �최호崔浩: 「장명절獎名節」 법조法條 32번 각주 참조.

10 � �구퇴丘堆: ?~428. 선비족으로, 자는 고퇴庫堆이다. 태조의 시종이었는데, 태종太宗 즉위 후 산기상시散騎常侍에 올랐다. 이

후, 무공을 세워 후작侯爵에 봉해졌으며, 탁발도가 즉위하자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 태복경太卜卿, 정주 도독定州都督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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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좋아하며 근신에게 말하였다. “장손숭은 덕망이 있는 오랜 신하이고 해근은 말을 잘

하고 지모가 뛰어나며, 안동은 일처리에 능숙하고 목관은 정치의 요체를 잘 알고 있으

며, 최호는 견문이 넓고 기억을 잘하고 구퇴는 공무에 있어서 신중하다. 이 여섯 사람

이 태자를 보좌하고 있으니, 짐은 반역자를 토벌하고 복종하는 자를 위무하면 천하에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남조南朝 송 고조宋高祖
11
가 자신이 미천할 때 쓰던 농기구를 보관하였다가 자손에게 보

이도록 명하였다. 문제文帝가 단도丹徒의 고궁故宮
12
에 이르러 그것을 보고 창피해하는 기

색이 있자, 근신이 진언하였다. “대순大舜은 역산歷山에서 직접 밭을 갈았고,
13
 백우伯禹

는 수토水土를 직접 다스렸습니다.
14
 그런데 폐하께서는 이 물건을 거들떠보지 않으시

니, 어떻게 선제先帝의 덕과 농사의 어려움을 아시겠습니까.”

 � �남조 송 문제宋文帝가 무장강武帳岡
15
에서 형양왕衡陽王 의계義季

16
를 전별할 때의 일이다. 

문제가 나가려고 하면서 황자들에게 음식을 먼저 먹지 말라고 신칙하고 모임 장소에 도

착하여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날이 저물도록 형양왕이 도착하지 않자 황자들이 굶주린 

기색을 보였다. 이에 문제가 “너희들은 어려서나 장성해서나 편안하고 풍족하여 백성

11 � �송 고조宋高祖: 363~422. 남조 송 제1대 황제 유유劉裕로, 재위 기간은 420년에서 422년이다. 동진東晉 말 환현桓玄이 안

제安帝의 왕위를 찬탈하여 국호를 초楚로 고치자 유유가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고 안제를 다시 옹립하여 나라를 부흥시켰

다. 이후 안제를 살해하고 아우 사마덕문司馬德文을 공제恭帝로 옹립하였다. 이듬해 공제에게 선양을 받는 형식으로 즉위

하여 국호를 송이라 하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매우 검약하였으며, 전 왕조의 호족세력의 전횡을 교훈 삼아 호족을 

탄압하고 한미한 집안 출신의 인재들을 등용하고, 세금과 요역을 경감하고, 가혹한 법령을 폐지하는 등 안전과 부흥을 도

모하였으나 즉위 3년 만에 사망하였다.

12 � �단도丹徒의 고궁故宮: 진晉이 동천했을 때, 훗날 남조 송 고조가 된 유유가 팽성彭城에서 단도현丹徒縣 경구리京口里로 옮겨 

거주하였으므로 능묘와 고궁이 이곳에 있었다.

13 � �대순大舜은 … 갈았고: 순임금이 미천한 신분이었을 때, 역산에서 손수 밭을 갈고, 하빈河濱에서 질그릇을 빚어 굽고, 뇌택

雷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史記』 「五帝本紀」)

14 � �백우伯禹는 수토水土를 직접 다스렸습니다: 요임금 때, 9년 동안 계속된 장마에 백우에게 홍수를 다스리도록 명하였는데, 

우가 자연적인 형세에 따라 치산치수治山治水하여 홍수를 막고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書經』 「禹

貢」)

15 � �무장강武帳岡: 건강성建康城의 북문 밖 선무장宣武場 부근으로, 그곳에 행궁의 편좌便坐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16 형양왕衡陽王 의계義季: 415~447. 남조南朝 송宋의 종실로, 무제武帝의 일곱 번째 아들이자, 문제의 아우이다. 자는 사호

師護이다. 이때, 의계가 남연주 자사南兗州刺史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전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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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고단함을 알지 못한다. 지금 너희들에게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어물御物을 

절약해야 함을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 �북주 고조北周高祖
17
가 만년현승萬年縣丞 악운樂運

18
에게 물었다. “경은 태자를 어떤 사람이

라고 말하겠는가?” 악운이 “중등中等의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고조가 중등의 사

람의 모습이 어떤지 물었다. 악운이 대답하였다. “제 환공齊桓公 같은 사람입니다. 관중

管仲이 그를 도와주었을 때는 패업을 이루었고, 수조竪刁
19
가 그를 보좌할 때는 난정亂政

을 이루었으니, 함께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조가 “내 알

겠노라.”라고 하고, 궁관을 잘 골라 뽑아 태자를 보좌하게 하고 악운을 발탁하여 경조

승京兆丞에 임명하였다. 

 � �수 문제隋文帝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태자 용勇
20
이 촉蜀 지방에서 만든 갑옷을 화려하게 

꾸미자 문제가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다. “너는 태자가 되었으니, 응당 검약을 우선으로 

해야 종묘를 잘 받들 수 있다. 아마도 너는 오늘 황태자가 되었다는 마음 때문에 예전

의 일을 잊어버린 듯하다. 그러므로 너에게 예전에 내가 차던 칼 한 자루와 장아찌 한 

그릇을 내리니, 네가 상사上士일 때 항상 먹던 음식이다. 지난 일을 기억한다면 내 마음

을 이해할 것이다.”

17 � �북주 고조北周高祖: 543~578. 북주 제3대 군주 우문옹宇文邕으로, 재위 기간은 560년에서 578년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촌 우문호宇文護를 주살하고 친정하였다. 선비족의 풍속에서 벗어나 관제를 정리하였으며, 검약하게 생활하며 민

생에 관심을 기울여 노비들을 석방하였으며, 불교를 금지하고 승려와 도사들을 환속시키고 사찰을 관청에 귀속시켰다. 

이후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나라가 강성하였다.

18 � �악운樂運: 자는 승업承業이다. 벼슬은 만년현승, 경조승 등을 역임하였다. 직간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선제宣帝가 간언을 

듣지 않자 수레에 관을 싣고 조정에 나아가 여덟 가지 과실을 거론한 글을 올려 황제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였다.

19 � �수조竪刁: 춘추 시대 제 환공 때의 환관으로, ‘豎刁’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어린 시절부터 종복으로서 환공을 섬겼

고, 성장하여서는 궁에 남기 위해 스스로 거세하였다. 환공이 몸져 눕자 궁문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환공을 굶어 

죽게 만들었다. 환공이 죽은 뒤 역아易牙, 개방開方 등과 함께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春秋左氏傳』 僖公 18年)

20 � �태자 용勇: ?~604. 수 문제隋文帝 양견楊堅의 맏아들로, 양견이 북주北周의 정권을 장악하였을 때, 낙주 총관洛州總管, 소총

재小冢宰에 임명되어 옛 북제北齊 지역을 관할하였다. 문제가 즉위한 후 태자가 되었으나, 아우 양광楊廣의 모함으로 폐위

되어 서인이 되었다. 후에 문제가 양용을 다시 태자로 복위시키려 하자, 이를 알아챈 양광에게 죽임을 당했다. 방릉왕房陵

王으로 추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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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태종唐太宗이 태자를 세운 뒤로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태자를 가르쳤다. 태자가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네가 농사짓는 것의 어려움을 안다면 항상 이 밥이 있을 것이

다.”라고 하고, 태자가 말을 탄 것을 보고는 “네가 말의 수고로움을 알아 말의 힘을 다 

소진하지 않는다면 항상 말을 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태자가 배를 탄 것을 보고

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

와 같다.”라고 하고, 태자가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나무는 먹줄을 따르

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언을 들으면 존엄해진다.”
21
라고 하였다. 또 『제범帝範』

22
 12편

을 지어 태자에게 내리니, 「건친建親」, 「구현求賢」, 「심관審官」, 「납간納諫」, 「거참去讒」, 

「계영戒盈」, 「숭검崇儉」, 「상벌賞罰」, 「무농務農」, 「열무閱武」, 「숭문崇文」이다. 

 � �당 현종唐玄宗이 원苑에 보리를 심고 태자 이하를 데리고 친히 가서 보리를 베며 말하였

다. “이것은 종묘에 바치는 것이므로 감히 내가 직접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너희들

에게 농사를 짓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 �당 헌종唐憲宗 때의 일이다. 원진元稹
23
이 정원貞元 연간

24
 왕비王伾와 왕숙문王叔文

25
이 잡

기雜技로 동궁[순종順宗]의 총애를 얻어 영정永貞 연간
26
에 천하를 어지럽힐 뻔한 일을 들

어, 서둘러 선량하고 정직한 인사를 뽑아 여러 황자를 보도輔導하게 해야 한다고 상소하

였다. 헌종이 그 말을 가납하였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21 � �나무는 … 존엄해진다: 『서경』 「열명說命」에 보이는 내용이다.

22 � �제범帝範: 당 태종이 제왕의 사적事迹을 적어서 태자에게 하사한 훈서로,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 �원진元稹: 779~831. 자는 미지微之이다. 목종穆宗이 태자 시절부터 원진의 시가를 좋아하여, 즉위 후 그를 중용하였다. 

젊을 때 거침없는 성격으로 인해 환관의 비위를 거슬러 말채찍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강릉부江陵府로 좌천당하였으나, 의

지할 곳이 없었던 그는 환관과 결탁하여 중앙 정계로 복귀하였고 재상까지 이르렀다. 후에 변절자로 간주 되었다. 백거이

白居易와는 동과급제同科及第하였고 평생의 시우詩友 관계를 맺어 나란히 ‘원백元白’으로 일컬어진다. 원화체元和體의 유행

과 신악부新樂府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소설 『앵앵전鶯鶯傳』을 남겼다. (『舊唐書』 「元稹傳」)

24 � �정원貞元 연간: 당 덕종唐德宗 때의 연호로, 785년 1월 1일부터 805년 8월 4일까지 21년 동안 사용되었다.

25 � �왕비王伾와 왕숙문王叔文: 당 순종唐順宗의 태자 시절 궁료로, 바둑 등의 잡기로 태자의 환심을 산 뒤 갖은 속임수로 태자

를 오도하였고, 순종이 즉위하자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행동하였다. 헌종이 즉위하여 두 사람을 유배시켰는데 왕비는 병

사하고 왕숙문은 사사되었다. (『唐書』 「王叔文傳」)

26 � �영정永貞 연간: 당 순종 때의 연호로, 805년 8월 5일부터 동년 12월 30일까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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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세종金世宗
27
이 태자에게 말하였다. “짐이 너를 위해 천하를 안정시켰으니, 더 이상 

경영할 일은 없다. 너는 오직 조종의 순후한 유풍遺風을 잊지 말아서, 도와 덕을 부지런

히 닦아 효를 행하고 상벌을 분명하게 펼쳐 다스리기만 하면 된다. 예전에 당 태종唐太宗

이 고종高宗에게 ‘내가 고구려 정벌을 끝마치지 못했으니, 너는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28
 짐은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은 남기지 않겠다.”

 � �남송 효종南宋孝宗이 보신輔臣에게 말하였다. “옛사람은 자식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으니, 

그 일이 『예기』 「문왕세자文王世子」에 갖춰져 있다. 널리 충량忠良한 사람을 뽑아서 전후

좌우에 모두 바른 사람이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거주薛居州 한 사람이 

있더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29
 이에 왕십붕王十朋

30
과 진량한陳良翰

31
을 태자첨사太子詹

事로 삼고, 유돈劉焞에게 태자시독太子侍讀을 겸하게 하였다.

 � �남송 이종南宋理宗은 집안 교육이 매우 엄격하였다. 태자는 닭이 처음 울면 내전에 들어

가 문안을 드리고, 닭이 두 번째로 울면 동궁으로 돌아왔으며, 닭이 세 번째로 울면 회

의소會議所로 가서 여러 일을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회의소에서 나오면 자선당慈善堂으로 

들어가 경사經史를 청강하였다. 해가 질 무렵 다시 황제가 기거하는 곳에 이르면 황제가 

오늘 무슨 책을 강하였는지 묻고 태자는 답을 하였는데, 답이 맞으면 차를 내리고 앉게 

하였으나 답이 틀리면 반복하여 분석하게 하고 다음 날 다시 강하게 하였다.

27 � �금 세종金世宗: 1123~1189. 금 제5대 군주 완안옹完顔雍으로, 재위 기간은 1161년에서 1189년이다. 희종을 암살하고 즉

위한 해릉양왕海陵煬王이 폭정을 일삼고 무리하게 송宋을 공격하자,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해릉양왕을 죽이고 완안옹을 

옹립하였다. 완안옹은 즉위하여 송과 화의를 맺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내정에 힘써 번영을 이루어, ‘소요순小堯舜’이라고 

일컬어졌다.

28 � �당 태종唐太宗이 … 하였는데: 고구려 보장왕寶藏王 4년(645)에 당 태종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안

시성安市城 성주인 양만춘楊萬春에게 패하여 철수하였다. 후에 아들 고종이 보장왕 27년(668)에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일설에는 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나선 것을 후회하여 태자에게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고도 

한다.

29 � �설거주薛居州 … 않는다: 현인이 조정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선하지 않다면 임금을 선한 쪽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설거주는 전국 시대 송宋의 현신으로, 대불승戴不勝이 왕을 선도하기 위해 그를 항상 왕의 곁에 있게 하였

다. 이를 두고 맹자가 “설거주 한 사람으로 송왕을 어찌하겠는가.[一薛居州 獨如宋王何]”라고 하였다. (『孟子』 「滕文公」)

30 � �왕십붕王十朋: 1112~1171. 자는 구령龜齡이다. 관직은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 시어사侍御史 등을 역임하였으며, 금에 대한 

항전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주희朱熹, 왕응신汪應辰 등의 학자들과 교유하였으며, 저서에 『매계집梅溪集』과 『춘추해春

秋解』, 『상서해尙書解』, 『논어해論語解』 등이 있다.

31 � �진량한陳良翰: 자는 방언邦彦이다. 관직이 병부시랑, 태자첨사 겸 시강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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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송 이종이 황태자가 태학에서 공자를 배알하도록 조서를 내렸다. 손수 조서를 내려 

“호위虎闈에서 치주齒胄하는 일
32
은 태자의 일이다. 석전釋奠과 사채舍菜

33
는 우리나라에

서 폐한 적이 없으니, 태자에게 배알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원 세조元世祖가 왕순王恂
34
을 태자 찬선太子贊善으로 삼았다. 왕순은 연왕燕王

35
【곧 태자이

다.】에게 기거하고 출입하는 때, 음식과 의복의 예절, 정무를 보고 사람을 쓰는 요체, 삼

강오륜의 의미,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도와 역대 흥망의 원인에 이르기

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연왕이 하루는 왕순에게 마음을 지키는 방도에 관해 말

하자, 왕순이 “제가 일전에 허형許衡
36
에게 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책을 찍어내는 목

판 같다고 했습니다. 판목版木이 어그러지지 않으면 수천만 장을 찍더라도 모두 어그러

지지 않고, 판목이 이미 어그러졌다면 그것으로 찍어낸 종이는 모두 어그러집니다.”라

고 하였다. 이에 연왕이 “좋은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속자치통감』에 보인다.】

 � �명 태조明太祖가 화공에게 옛사람이 효도한 행적과 자신이 몸소 겪은 정벌 전쟁에서의 

역경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태자와 제왕들에게 보여주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은 본

래 농사를 업으로 삼아 선조들이 대대로 충후忠厚한 덕을 쌓았다. 지금 짐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선행을 쌓은 은택이 자손에게 미친 것이다.
37
 후세의 자손들은 부유

하고 귀하기만 해서 필시 조종이 덕을 쌓은 어려움을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그림

32 � �호위虎闈에서 치주齒胄하는 일: ‘호위’는 궁성의 ‘호문虎門’과 같은 말로, 호문의 좌측에 있던 국자감을 가리키며, 치주하

는 일이란 태자가 학교에 들어갈 때 신분에 따르지 않고 연령에 따라서 다른 학생 사이에 자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3 � �석전釋奠과 사채舍菜: 석전과 사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으나, 석전은 고대에 학교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 선성先

聖과 선사先師에게 제를 올리는 일종의 전례이며, 사채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마름 따위를 제수로 사용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여기서 ‘석釋’과 ‘사舍’는 ‘놓다’ 또는 ‘올리다’의 뜻으로 의미가 같다.

34 � �왕순王恂: 1235~1281. 자는 경보敬甫이다. 역산曆算에 정통하였으며, 태자찬선太子贊善, 태사령太史令 등을 지냈다. 허형許

衡, 곽수경郭守敬 등과 함께 『수시력授時曆』을 만들어 반포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역대 역법 가운데 가장 정밀한 것으로 평

가된다.

35 � �연왕燕王: 원 세조의 차남이자 성종成宗의 부친인 태자 첸킴[眞金]을 가리킨다. 황태자에 책봉되기 전에 연왕에 봉해졌다. 

형이 요절하여 황태자가 되었으나, 정치적 대립과 부왕과의 갈등으로 즉위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다. 사후에 성종에 의

해 유종裕宗으로 추존되었다.

36 � �허형許衡: 「양사기養士氣」 법조 10번 각주 참조.

37 � �선행을 … 것이다: 『주역』 곤괘坤卦에 “덕행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자손에게까지 경사가 미친다.[積善之家 必有餘慶]”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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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겨 아침저녁으로 살피게 하니, 경계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 �명 태조가 또 대본당大本堂을 세우고 옛사람의 그림과 서적을 가져다가 그 안을 채우고 

사방의 이름난 유학자들을 불러 태자와 왕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어느 날 태조가 조회

를 마치고 나와 궁중의 빈터를 가리키며 태자에게 말하였다. “이곳은 참으로 누각을 세

워 경치를 관람하고 노닐기 좋은 곳이지만 지금 채소를 심게 한 것은 차마 백성들을 수

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명 성조明成祖가 시신侍臣에게 옛사람들의 행적 중 경계하고 살펴볼 만한 것을 모으게 하

고, 책이 완성되자 『문화보감文華寶鑑』이라고 이름하였다. 성조가 황태자를 불러 “자신

을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요체가 이 책에 갖춰져 있으니, 너는 힘써야 할 것이다.”라

고 훈유하였다.

 � �명 성조가 오이라트[瓦刺]를 직접 정벌할 때, 황태손에게 행군을 따르게 하고 “몸소 진을 

치게 하여 장졸들의 노고와 정벌이 쉽지 않음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또 태조太祖

가 창업한 일의 어려움과 지난날 흥망과 잘잘못을 모아 엮고 하사하였는데, 『무본지훈

務本之訓』이라 이름하였다.

 � �명 성조가 글을 써서 태자를 훈계하였다. “직간하는 말을 좋아하면 덕이 날로 넓어지

고,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면 잘못이 날로 더해진다. 너는 장차 종사宗社와 백성들의 군

주가 될 것이니 아랫사람들의 말을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 �명 인종明仁宗이 중정中正에 관한 도서를 태자에게 하사하며 말하였다. “중정中正은 체體

와 용用이 하나이다.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어
38
 

천하의 온 선善이 모두 여기에 근원한다. 융성했던 옛날 제왕이 전수한 요체 또한 여기

에 있으니, 너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38 � �편벽되지 … 없어: 주희朱熹가 ‘중中’의 뜻을 풀이한 말이다. 『중용장구』 「제사題辭」에서 “치우치지 않고 기대지 않아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중’이라 이르고, ‘용’은 평상을 이른다.[不偏不倚 無過不及之謂中 庸平常也]”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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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목종明穆宗 때의 일이다. 급사중給事中 장로張鹵
39
가 “황태자가 지금 나이가 어리므로, 

안에서 모시는 신하는 관계된 바가 더욱 중합니다. 응당 사례감司禮監
40
을 신칙하고 좌

우의 사람을 신중히 발탁하여 매일 경서와 사서史書를 수업하고 민정民情을 이야기하고 

행동거지를 바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훗날 어진 이를 가까이하고 학문을 강론하며 천

명을 받고 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니, 목종이 그

의 말을 옳게 여겼다. 【이상은 『명사강목』에 보인다.】

 � �진 헌공晉獻公
41
이 태자 신생申生

42
에게 동산東山의 고락씨皐落氏

43
를 정벌하게 하자, 이극里

克이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태자는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받들고 밤낮으로 임금의 

음식을 살피는 자입니다. 군대는 명에 따라 움직일 뿐인데, 태자가 임금의 명을 받으면 

위엄이 없게 되고, 독단적으로 명을 내리면 효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적자

는 군대를 통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춘추좌씨전』에 보인다.】

 � �전한 무제前漢武帝가 여 태자戾太子
44
를 위해 박망원博望苑을 만들어 빈객과 사귀게 하고 

태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었다. 이 때문에 이단異端으로 진언하는 빈객이 많았다.

39 � �장로張鹵: 1523~1598. 자는 소화召和이다. 태상시소경太常寺少卿, 대리시경大理寺卿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장호동집張

滸東集』, 『가륭소초嘉隆疏鈔』 등이 있다.

40 � �사례감司禮監: 명대明代 환관의 최고 관청이다. 환관은 본래 이부吏部가 관할하였는데, 성조成祖 때부터 사례감이 환관을 

관할하게 되었다.

41 � �진 헌공晉獻公: 춘추 시대 진의 군주로, 성은 희姬, 이름은 궤제詭諸이다. 무공武公 칭稱의 아들이다. 즉위 후에 방계傍系 공

족公族들을 숙청하고 강絳으로 천도하여 권력을 지켰으며, 여융驪戎, 경耿, 곽霍, 위魏를 복속시키고 순식荀息의 가도멸괵假道

滅虢의 계책으로 괵虢과 우虞를 병탄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폐첩인 여희驪姬의 참소에 따라 태자를 죽이고 아들 중이重耳

와 이오夷吾를 추방한 다음 여희가 낳은 해제奚齊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이러한 후계 문제는 진晉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42 � �신생申生: 진 헌공의 태자로, 여희를 총애한 아버지 헌공에 의해 곡옥曲沃으로 쫓겨났다. 이후 여희가 헌공에게 참소하여 

죽이려 하자, 여희의 음모임을 밝히면 아버지가 상심할 것을 염려하여 밝히지 않고 자살하였다. (『禮記』 「檀弓」)

43 � �고락씨皐落氏: 산서성山西省 화숙현和順縣 일대에 살던 부족으로, 적적赤翟의 별종이다. 점차 남하하여 춘추 시대에는 진晉

의 도성인 강성絳城과 근접한 원성垣城 일대에 거주하며 진의 변경을 자주 침입하였다. 동산적東山翟으로도 불린다.

44 � �여 태자戾太子: 기원전 128~기원전 91. 전한 무제前漢武帝의 장자 유거劉據이다. 권신 강충江充의 모함을 받게 되자, 거병

擧兵하여 강충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였다. 뒤에 태자의 억울함을 알게 된 무제는 태자를 위해 사자궁思子宮을 짓고 ‘여

戾’라는 시호를 내렸다. (『漢書』 「武五子傳」)

계조 戒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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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 원제前漢元帝 때의 일이다. 산양왕山陽王 유강劉康
45
이 재예가 있어 원제가 산양왕을 

후사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원제는 음악을 좋아하여 간혹 전殿 아래에 비고鼙鼓
46

를 설치하고 직접 누대의 난간 위에 올라 구리 구슬을 떨어뜨려 북을 울렸는데, 진격을 

독려하는 북소리와 똑같았다. 산양왕 또한 이것을 잘하여 원제가 자주 칭찬하니, 시중

侍中 사단史丹
47
이 진언하였다. “이른바 인재란 명민하면서 학문을 좋아하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아는 자이니, 황태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만일 갖가지 악기 사이에서 인재를 취

한다면 진혜陳惠와 이미李微
48
가 광형匡衡

49
보다 뛰어나니, 이들을 상국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제가 말이 없었다.

 � �북제 현조北齊顯祖 때의 일이다. 태자 고은高殷
50
은 성품이 온화하고 활달하며, 사인士人을 

예우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시정時政을 잘 살폈으므로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문선제文宣帝[현조]는 늘상 태자가 한족漢族의 성품을 지닌 것을 싫어하여 폐위하고자 하

였다. 문선제가 금봉대金鳳臺에 올라 태자를 불러 직접 죄수를 베어 죽이게 하니, 태자

가 불쌍히 여겨 어쩔 줄 몰라 하였다. 문선제가 크게 화를 내며 말채찍으로 때렸는데, 

태자가 이때부터 기가 죽어 말을 더듬었으며 정신이 불안하였으므로, 문선제가 항상 호

인胡人 강호아康虎兒를 보내 태자를 보호하게 하였다.

 

 � �북주 고조北周高祖 때의 일이다. 태자 우문윤宇文贇
51
이 소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

자, 좌궁정左宮正 우문백宇文伯이 고조에게 말하였다. “황태자는 사해를 돌봐야 할 자인

데, 덕이 있다는 명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바른 사람을 잘 골라 사우師友로 두

45 � �유강劉康: 전한 원제前漢元帝의 차남이자, 애제哀帝의 부친이다. 공황제共皇帝로 추존되었다.

46 � �비고鼙鼓: 기병騎兵이 말 위에서 치는 소고小鼓이다.

47 � �사단史丹: ?~기원전 13. 자는 군중君仲이다. 부음父蔭으로 부마도위시중駙馬都尉侍中이 되었는데, 원제元帝가 병이 심해져 

부 소의傅昭儀의 소생을 후사로 삼으려 하자, 사단이 눈물을 흘리며 간언하여 태자를 폐하려던 일을 저지하였다.

48 � �진혜陳惠와 이미李微: 둘 다 황문黃門에서 북을 치고 피리를 불던 악관이다.

49 � �광형匡衡: 「명상벌明賞罰」 법조 27번 각주 참조.

50 � �고은高殷: 545~561. 남북조 북제北齊의 2대 군주로, 재위 기간은 559년에서 560년이다. 문선제文宣帝 고양高洋의 맏아들

이다. 숙부인 고연高演에게 폐위되었으므로 폐제廢帝라고 불린다.

51 � �우문윤宇文贇: 559~580. 북주 제4대 군주로, 재위 기간은 578년에서 580년이다. 무제의 맏아들로 태자에 책봉되었는데, 

자질을 의심받아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즉위하여 아버지의 신하를 숙청하고 대규모 궁전을 축조하고 사치

를 일삼고 주색에 빠져 정무를 외척에게 일임하여 결국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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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임금이 될 자질을 조호調護한다면, 아직은 일취월장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혹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 �당 고종唐高宗이 상란각翔鸞閣에 거둥하여 큰 연회를 관람하였다. 악공樂工을 동과 서 두 

무리로 나누어 옹왕雍王 이현李賢
52
에게는 서쪽 무리를 맡게 하고 주왕周王 이현李顯

53
에게

는 동쪽 무리를 맡게 하여 승패를 겨루게 하고 즐거워하니, 학처준郝處俊
54
이 다음과 같

이 간언하였다. “두 왕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지취志趣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응당 

배를 권하고 대추를 양보하며
55
 한 몸처럼 서로 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무리로 

나누어 번갈아 솜씨를 뽐내고 다투게 하니, 승부를 다투고 조롱하며 무례하게 구는 것

은 예의를 숭상하고 화목을 권장하는 방법이 아닌 듯합니다.”

 � �남한南漢의 군주
56
가 진왕秦王 유홍도劉弘度

57
에게 숙위병宿衛兵 1천 인을 모집하라고 명하

였는데, 모두 시정의 무뢰배들이었다. 유홍도가 이들과 가깝게 지내자, 동평장사同平章

事 양동잠楊洞潛이 “진왕은 나라의 적장자이니, 단정한 인사를 가까이해야 합니다. 진왕

에게 군사를 맡긴 것도 이미 잘못된 일이거늘, 하물며 소인배들을 가까이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군주는 끝내 유홍도에게 훈계하지 않았

다. 【이상은 『자치통감』에 보인다.】

52 � �옹왕雍王 이현李賢: 654~684. 당 고종의 육남이자 측천무후의 차자이다. 장자인 효경태자孝敬太子가 측천무후에게 독살

당한 뒤, 태자가 되었으나 자신도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게 될 줄 알고서 오이를 다 따자 빈 넝쿨만 남았다는 내용의 「황

대과사黃臺瓜辭」를 지어 악공에게 노래하게 하였다. 이후 폐서인 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53 � �주왕周王 이현李顯: 훗날 즉위하여 당 중종唐中宗이 된다. 「여염치勵廉恥」 계조 23번 각주 참조.

54 � �학처준郝處俊: 606~681. 동대시랑東臺侍郞, 중서령中書令 등을 역임하였다. 668년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이 고구려를 공격

할 때, 요동도 부총관遼東道副總管의 신분으로 참전하였다. 측천무후의 즉위를 반대하다가 태자소보太子少保로 좌천되었다. 

저서에 『양당서지兩唐書志』가 있다.

55 � �배를 권하고 대추를 양보하며: 우애가 돈독함을 비유한 말이다. 남송南宋의 왕태王泰가 조모가 대추를 주자 다른 아이들

은 앞다투어 대추를 집어 가는데, 홀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고사와 전한前漢의 공융孔融이 작은 배만 골라 먹었다는 고사

에서 유래하였다. (『梁書』 「王泰傳」; 『後漢書』 「孔融傳」)

56 � �남한南漢의 군주: 고조高祖 유엄劉龑을 가리킨다. 「휼형옥恤刑獄」 계조 45번 각주 참조.

57 � �진왕秦王 유홍도劉弘度: 920~943. 남한 고조南漢高祖 유엄의 삼남으로, 위로 두 형이 있었으나, 모두 일찍 죽어 제위를 이

을 후계자로 여겨졌다. 초명은 홍도인데, 제위에 오른 뒤에 ‘분玢’으로 개명하였다. 아우들을 의심해서 갈등을 빚다가 진

왕晉王 유성劉晟에 의해 폐위되어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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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살펴보건대, 「하서夏書」에서 계啓를 찬양할 적에 반드시 대우大禹의 도를 이었음을 

말하고, 「주서周書」에서 무왕武王을 칭송할 적에 반드시 문왕文王의 계책을 받들었음을 말

했습니다. 계는 진실로 철왕哲王이고 무왕은 진실로 성군입니다. 철왕이 되고 성군이 된 

까닭을 미루어보면, 대우가 법전과 법칙을 두어 그 자손들에게 남겨 준 것
58
이 철왕이 되

는 길을 열어 주었고, 문왕이 능히 자손의 기업을 열고 번창하게 하여 후인을 도와준 것
59

이 성군이 되도록 계발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후손이 어질고 명철한 것은 어느 것인들 전

왕의 인도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아, 태자의 책무는 위로는 책임져야 할 

종묘와 사직이 있고, 아래로는 떠받드는 백관과 만민이 있습니다. 만일 보양하기를 올바

르게 하지 않고 훈육하기를 방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지가 

나태해지기 쉬우니, 장차 어떻게 어렵고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장구한 업적을 보전하겠습

니까. 가의賈誼의 「보부편保傅篇」
60
과 원진元稹의 「교본서敎本書」

61
에서 반복하고 논열論列하

여 상세히 다뤄 빠뜨린 것이 없지만, 그 요체는 효제孝悌와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후

대에 복을 남겨주는 계책이 어찌 여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400년 동안 태평하게 다스려진 것은 성신聖神께서 복을 남겨주신 공렬이 아

닌 것이 없습니다. 세종께서 몸소 내선內禪
62
을 받아 교화를 베풀어 다스려 화평하게 하심

58 � �법전과 … 것: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밝고 밝으신 우리 선조는 만방의 임금이시니, 법전과 법칙을 마련하시어 자

손들에게 물려주셨다.[明明我祖 萬邦之君 有典有則 貽厥子孫]”라고 하였다.

59 � �능히 … 것: 『시경』 「무武」에 “진실로 문덕이 있는 문왕이 그 뒤를 열어 놓자 무왕이 이를 이어받아 은을 이겨 살육을 저

지해서 공을 이루었다.[允文文王 克開厥後 嗣武受之 勝殷遏劉 耆定爾功]”라고 하였고, 「옹擁」에 “현명하고 명철한 인물이요 문

무를 겸비한 임금이니, 편안함이 황천에 미쳐 그 후손을 번창하게 하였다.[宣哲維人 文武維后 燕及皇天 克昌厥後]”라고 하였으

며, 「군아君牙」에 주 목왕周穆王이 선왕의 덕을 말하면서 “크게 드러났도다, 문왕의 가르침이여. 크게 이었다, 무왕의 공렬

이여. 우리 후인을 계도하고 돕되, 모두 바름으로써 하여 결함이 없다.[丕顯哉 文王謨 丕承哉 武王烈 啓佑我後人 咸以正罔缺]”라

고 한 데서 보인다.

60 � �보부편保傅篇: 전한前漢의 가의가 지은 『신서新書』의 편명으로, 태자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61 � �교본서敎本書: 당唐의 원진이 헌종憲宗에게 서둘러 선량하고 정직한 인사를 뽑아 여러 황자를 보도輔導하게 해야 한다고 

상소한 글로, 「논교본서論教本書」라고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후곤裕後昆」 법조法條 기사에 보인다.

62 � �내선內禪: 임금이 살아 있는 동안에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던 일을 말한다. 1418년(태종 18)에 태종은 “18년 동안이

나 호랑이 등에 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十八年騎虎 亦已足矣]”라고 하며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上王으로 물러

났다. (『太宗實錄』 18년 8월 8일)

근안 謹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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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태종께서 유선諭善
63
을 설치하여 보도한 소치입니다. 인종께서 동궁에서 덕을 닦

으시어 아름다운 명성이 세상에 널리 퍼진 것도 중종께서 좌잠座箴을 지어
64
 타이르고 경

계하신 효과입니다. 인조께서 편안함을 물려줌에 있어서 도를 공경하는 가르침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에 효종의 성덕盛德을 이룰 수 있었고, 현종께서 세자를 교육함에 있어서 현

명한 빈사賓師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숙종의 현모顯謨를 열 수 있었습니다. 열성조가 대대

로 물려준 심법心法이 저와 같이 탁월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황천皇天이 정성스레 돌봐주

고 조종朝宗이 묵묵히 도우시니, 인지麟趾와 종사螽斯
65
의 경사가 성대하게 일어나 본손本孫

과 지손支孫이 백대에 이어지는 아름다움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66
 

다만 생각건대, 제왕의 집안은 서인의 집안과는 다르니, 보양하고 교육하는 도리에 있

어 더욱 올바른 방법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하고 편안한 데에 익숙하

다 보니 잘못 인도하기 쉽습니다. 어렸을 적에 보모가 업고 안아주고 근습近習이 떠받드

는 것은 이미 어린아이를 기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스승에게 나아간 뒤에도 요속

僚屬을 갖추기는 하나 형식에 따라 숫자나 채우는 데 지나지 않고, 강독을 행하기는 하나 

또한 글자만 따지고 글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데 가까우며, 덕행으로 훈도薰陶한 적이 

없고 예법으로 교유矯揉한 일이 드무니, 이는 명월주明月珠와 야광벽夜光璧을 길가에 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논어』 「자로子路」에 “자기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기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하더라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윗사람이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고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아랫사람의 상

정常情입니다. 더구나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본받는 것은 더욱이 상하관계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신이 그러므로 “그가 보고 느껴서 익숙해지기를 바란다면 몸소 가르치는 것보

다 절실한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끌어 도와주는 방법을 말하자면, 오직 전후좌우

63 � �유선諭善: 동궁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원으로, 1402년(태종 2)에 설치되었다. 빈사賓師, 시학視學 등과 함께 동궁이 『효경孝

經』 등의 유학서를 익히고 유교의 교양을 쌓으며 덕성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다. 세자시강원의 직제를 갖출 

때 이 직책이 채택되지 않았다가 영조英祖 때에 세손의 교육을 위해 태종의 고사를 따르면서 다시 등장하였다.

64 � �중종께서 좌잠座箴을 지어: 원자元子였던 인종이 성품이 바르고, 학문에 뛰어난 소질을 보이자 중종이 유모에게 상을 내

리고 친히 잠계箴戒를 지어 원자에게 내렸다. (『中宗實錄』 12년 4월 13일)

65 � �인지麟趾와 종사螽斯: 『시경』 「주남周南」의 편명으로, 두 편 모두 자손이 번창함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66 � �본손과 … 것입니다: 자손이 영원히 현달할 것이라는 말로, 『시경』 「문왕文王」에 “문왕의 자손들이 본손과 지손이 백세

토록 전할 것이다.[文王孫子 本支百世]”라고 하였다.



239『정사휘감』 권8  유후곤

에 모두 올바른 사람을 두어 그들과 함께 지내게 하여 봉마蓬麻
67
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

일 뿐입니다. 

아! 위에서 진언한 30여 조목은 모두 임금의 도리와 크게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본받

을 만한 것은 본받고 경계할 만한 것은 경계하여 하나하나 몸소 실천하여 종이 위의 진부

한 말이 되지 않게 하신다면, 모든 조목에서 논한 것이 모두 후손에게 훌륭한 덕행을 남

길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억만 년 동안 영원할 기틀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유념하고 유념하소서.

67 � �봉마蓬麻: ‘봉생마중蓬生麻中’의 준말로, 훌륭한 벗을 말한다. 『순자』 「권학勸學」에 “쑥이 삼 속에서 자라면 붙잡아 주지 

않아도 곧다.[蓬生麻中 不扶而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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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洪鳳漢 연보年譜

홍낙인洪樂仁의 『선부군연보략先府君年譜略』, 홍낙신洪樂信의 『홍익정유사洪翼靖遺事』, 홍봉한

洪鳳漢의 『익익재만록翼翼齋漫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정조正祖의 간찰 등을 참

고하여 정리하였다.

연대 나이 기사

1713년(숙종 39) 1세      2월 23일, 안국방安國坊에서 태어나다.

1718년(숙종 44) 6세 	 8월,	 어머니 임씨任氏가 세상을 떠나다.

1721년(경종 1) 9세 	 ○월,	 천연두에 걸리다.

1722년(경종 2) 10세
	 3월,	 신임사화辛壬士禍로 백부伯父 홍석보洪錫輔는 거제巨濟로 귀향가고 부친 

홍현보洪鉉輔는 삭탈관직 되다. 모친을 따라 구호鷗湖에서 머물다.

1723년(경종 3) 11세 	 7월,	 외조부 문희공文僖公 임방任埅이 세상을 떠나다.

1724년(경종 4) 14세
	 가을,	 백부 홍석보가 계신 평양 임소任所로 가다. 

현옹玄翁 정내교鄭來僑에게 『사기史記』를 배우다.

1727년(영조 3) 15세
	 4월,	 황해도 관찰사 이집李潗의 딸과 혼인하다.
	 7월,	 부친 홍현보가 백부 홍석보를 모시고 구호에서 머물게 되어 따라가다.

1728년(영조 4) 16세
	 3월,	 역모가 일어나자 부친 홍현보가 분문奔問1하기 위하여 서울 집으로 

돌아오다.
	 10월,	 독서에 매진하여, 이때부터 문예文藝가 일취월장하다.

1729년(영조 5) 17세 	 1월,	 장남 홍낙인洪樂仁이 태어나다.

1730년(영조 6) 18세 	 12월,	 외조모 이부인李夫人이 세상을 떠나다.

1731년(영조 7) 19세 	 10월,	 부친 홍현보를 따라 경기 감영 임소로 가다.

1733년(영조 9) 21세 	 9월,	 식년 진사 초시 3등.

1734년(영조 10) 22세 	 9월,	 식년 진사 초시 3등. 

1735년(영조 11) 23세

	 4월,	 증광시 진사 3등 제9인에 들다.
	 6월,	 딸 혜경궁惠慶宮이 태어나다.
	 8월,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俊吉을 문묘에 종향從享할 것과 현자賢者를 무

함한 신치운申致雲을 벌할 것을 태학 유생들과 함께 상소하다.
	 12월,	 조모 이부인이 세상을 떠나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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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영조 12) 24세
	 겨울,	 가주可洲 안중관安重觀에게 『주역』을 배우다. 안중관이 ‘익익翼翼’이라

는 재호齋號를 지어주다.

1739년(영조 15) 27세 	 3월,	 차남 홍낙신洪樂信이 태어나다.

1740년(영조 16) 28세 	 윤6월,	 부친 정헌공貞獻公 홍현보가 세상을 떠나다.

1741년(영조 17) 29세
	 5월,	 큰누이가 세상을 떠나다. 역병이 돌아 집안사람들이 모두 피했는데, 

홀로 누이의 상을 치르다.

1742년(영조 18) 30세
	 8월,	 부친 정헌공 홍현보의 복상服喪을 마치다.
	 9월,	 경릉敬陵 참봉에 수의首擬되었으나 미수未受하다. 

1743년(영조 19) 31세

	 윤4월,	 태학장의太學掌議로서 국왕 친임 대사례大射禮에 참여하여 임금의 술을 
받다.

	 7월,	 의릉懿陵 참봉이 되다.
	 9월,	 문과 정시 초시 1등 제3인에 들다. 

딸이 세자빈의 재간택에 들다.
	 10월,	 딸이 세자빈의 삼간택에 들다.
	 11월,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다. 세자빈의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여 딸이 간

택되다. 

1744년(영조 20) 32세

	 1월,	 딸이 왕세자빈에 책봉되다.
	 8월,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임금에게 건의하여 6품으로 오르다.
	 10월,	 문과 정시 초시 1등 3인에 들다. 

문과 을과乙科 제1인으로 급제하다.
	 11월,	 승정원가주서가 되다. 

문겸文兼이 되다. 
시강원문학侍講院文學이 되다.

1745년(영조 21) 33세

	 1월,	 비국문낭청備局文郞廳이 되다.
	 2월,	 수어종사관守禦從事官이 되다. 

빈궁嬪宮의 병환 때 직숙한 노고로 말을 하사받다.
	 4월,	 광주부윤廣州府尹이 되다.
	 9월,	 동부승지가 되다.
	 10월,	 우부승지가 되다. 

1746년(영조 22) 34세

	 1월,	 좌부승지가 되다.
	 2월,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다. 
	 3월,	 공홍 감사公洪監司가 되다. 금호록錦湖錄을 쓰다.
	 9월,	 공조참의가 되다.
	 10월,	 우부승지가 되다.
	 12월,	 좌부승지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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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년(영조 23) 35세

	 2월,	 호조참의가 되다.
	 6월,	 우부승지가 되다. 좌부승지가 되다.
	 9월,	 우승지가 되다. 공조참의가 되다.  

이조참의에 제수되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체차되다.
	 10월,	 우부승지가 되다.

1748년(영조 24) 36세
	 1월,	 대사성이 되다.
	 5월,	 좌승지가 되다. 경기 감사가 되다.

1749년(영조 25) 37세

	 1월,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대리청정이 시작되다.
	 3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겸 장흥고長興庫 제조提調, 차비국당상관差備

局堂上官이 되다.
	 4월,	 병조참판이 되다.
	 6월,	 도승지가 되다.
	 9월,	 예조참판이 되다. 승문원 제조가 되다.

1750년(영조 26) 38세

	 1월,	 어영대장이 되고 동의금同義禁을 겸하다.
	 3월,	 우윤右尹이 되다.
	 5월,	 호조참판이 되다. 
	 6월,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하다.
	 9월,	 연접도감延接都監 제조가 되다.

1751년(영조 27) 39세

	 3월,	 좌윤左尹에 임명되다.
	 4월,	 내의원에서 숙직한 노고로, 가의대부로 오르다.
	 5월,	 예조참판이 되다. 청계천이 토사로 막혀 홍수가 나면 민가가 수몰된

다고 준천濬川할 것을 청하다.
	 6월,	 균역청 일에 동참하라는 명을 받다.
	 7월,	 열조의 어압을 모아서 첩을 만들라는 명을 받다.
	 10월,	 상의원尙衣院제조를 겸하다.
	 11월,	 중국인 자손의 신포 면제 대가를 토산으로 하기를 청하다. 

준천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아뢰다.

1752년(영조 28) 40세

	 5월,	 대왕대비전의 옥보전문玉寶篆文을 써서 올려, 말을 하사받다.
	 7월,	 호조참판이 되다.
	 9월,	 외손[정조正祖]이 태어나다. 대사헌이 되다.
	 10월,	 호조참판이 되다. 자헌대부로 오르다.
	 11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겸하다.
	 12월,	 제신諸臣과 함께 공시貢市의 폐막弊瘼을 바로잡으라는 명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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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년(영조 29) 41세

	 1월,	 예조판서가 되다.
	 2월,	 동경연을 겸하다.
	 3월,	 예조판서가 되다.
	 5월,	 치성雉城이 완성되다. 축성의 공로로 말을 하사받다.
	 6월,	 장흥고長興庫제조提調를 겸하다.
	 9월,	 예조판서 겸 내국제조가 되다. 

『궁원식례보편宮園式禮補編』의 서문을 쓰다.
	 10월,	 사역원司譯院제조를 겸하다.
	 12월,	 동지춘추관사가 되다. 좌참찬이 되다. 

한강漢江, 노량路梁, 양화楊花 세 진鎭을 삼영三營에 분속시킬 것을 아
뢰다.

1754년(영조 30) 42세

	 ○월,	 관동關東의 상정법을 바로잡다.
	 10월,	 총융사가 되다. 

임진臨津의 수비가 허술하므로 임진절목臨津節目을 수정하여 올리다.
	 11월,	 임진을 경략하는 책임을 부여받다.

1755년(영조 31) 43세

	 2월,	 제신諸臣과 함께 시노비감공절목寺奴婢減貢節目을 바로잡으라는 명을 
받다.

	 3월,	 어영대장이 되다.
	 5월,	 훈련대장이 되다. 병조판서가 되다.
	 7월,	 정헌대부로 오르다.
	 8월,	 장산長山의 돈대墩臺와 임진臨津의 문루門樓를 세울 것을 아뢰다. 

처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가 세상을 떠나다.
윤12월,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가 되다. 내국제조를 겸하다. 

고故 충신忠臣 윤집尹集의 자손이 궁핍하여 옛집을 파니, 그 집을 사서 
그 자손에게 돌려줄 것을 아뢰다.

1756년(영조 32) 44세

	 1월,	 숭정대부로 오르다. 
동지성균관사, 장흥고제조를 겸하다. 
예조판서 겸 지경연, 상의원제조가 되다. 
송시열과 송준길을 조천祧遷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뢰다.

	 2월,	 광주 유수廣州留守가 되다.
	 4월,	 남한南漢 폐막을 바로잡을 것을 아뢰다.
	 윤9월,	 선혜청宣惠廳당상관 겸 판의금, 상의원제조가 되다.
	 10월,	 평안도 관찰사가 되다. 관서록關西錄을 쓰다.
	 12월,	 관서시민關西市民의 구채舊債 수만 냥을 견감하다.

1757년(영조 33) 45세

	 2월,	 내직內職으로 옮겨 비변사당상관이 되다.
	 3월,	 판돈녕이 되다. 선혜청당상관이 되다.
	 4월,	 총융사가 되다.
	 5월,	 판의금부사 겸 지경연이 되다.
	 6월,	 장흥고제조를 겸하다.
	 7월,	 어영대장이 되다. 승문원제조가 되다.
	 10월,	 우참찬 겸 지경연이 되다.
	 12월,	 공조판서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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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영조 34) 46세

	 3월,	 평시서平市署제조가 되다.
	 4월,	 해서海西의 상정법詳定法을 바로잡다.
	 7월,	 우참찬이 되다. 훈련대장이 되다. 군기시軍器寺제조를 겸하다.
	 8월,	 승문원 제조가 되다. 

훈국訓局의 군료軍料를 순미純米로 정할 것을 아뢰다. 
김창집金昌集의 시문집 『몽와집夢窩集』을 간행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다.

	 10월,	 총융사가 되다.

1759년(영조 35) 47세

	 2월,	 외손[정조]이 왕세손에 책봉되다. 
호조판서 겸 세손사世孫師가 되다.

	 5월,	 부묘도감祔廟都監이 되어 관장한 노고勞苦로, 숭록대부崇錄大夫로 오르다. 
영남嶺南에 조운선漕運船을 만들 것을 아뢰다.

	 6월,	 병이 심해져 모든 직임에서 해임해줄 것을 상소하다.
	 10월,	 이창의李昌誼, 홍계희洪啓禧와 더불어 준천당상濬川堂上에 제수되어, 그 

절목을 논의하여 정하라는 명을 받다.
	 12월,	 예조판서가 되다. 

호조판서가 되어 공시貢市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아뢰다.

1760년(영조 36) 48세

	 3월,	 제신諸臣과 함께 준천濬川의 역사役事를 감독하라는 명을 받다. 수어사
守禦使가 되다.

	     4월,  청계천 공사 기념첩 『준천계첩濬川契帖』의 서문을 쓰다.
	 6월,	 종묘서宗廟署제조를 겸하다.
	 8월,	 좌참찬이 되다.
	 9월,	 금위대장이 되다.

1761년(영조 37) 49세

	 3월,	 우의정 겸 승문원도제조都提調가 되다. 내국內局도제조가 되다.
	 4월,	 군자감 도제조, 훈련도감도제조, 종묘서도제조, 사복시제조를 겸하다. 

사도세자가 몰래 평양에 다녀오다. 영조가 알게 되어 관련자를 처벌
하다.

	 8월,	 좌의정 겸 세자부世子傅가 되다.
	 9월,	 영의정 겸 승문원도제조, 내의원도제조, 사복시제조, 종묘서도제조가 

되다.

1762년(영조 38) 50세

	  2월,	 북도北道에 가서 여러 능침을 보수하는 역사役事를 감독하라는 명을 
받다. 

「북정록北征錄」을 쓰다.
	  5월,	 사도세자의 비행에 대하여 나경언이 고변하다.
	 윤5월,	 좌의정 겸 세자부, 승문원도제조가 되다.  

사복시 제조 겸하다. 어영도御營都 제조를 겸하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나다.

	 6월,	 군기시도제조를 겸하다. 내국도제조를 겸하다.
	 8월,	 외손[정조]이 동궁東宮에 책봉되다.  

세손부를 겸하다. 좌의정 겸 승문원도제조가 되다.
	 12월,	 사은 겸 주청사謝恩兼奏請使가 되다. 바로 다음해 1월 체직되다. 

군기시도제조를 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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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영조 39) 51세

	 4월,	 삼남三南의 여러 도에도 창倉을 두어 흉년에 대비할 것을 청하여 제민
창濟民倉을 설치하다.

	 5월,	 영중추부사領中樞府事가 되다.
	 6월,	 좌의정 겸 승문원도제조, 내국도제조가 되다. 세손부를 겸하다.
	 7월,	 영의정이 되다. 봉상시도제조를 겸하다. 

제향祭享에 사용하는 유과油果의 크기를 옛 규례를 따를 것을 아뢰다.
	 9월,	 제사 의례를 바로잡은 뒤 『태상지太常誌』를 편찬할 것을 청하다.

1764년(영조 40) 52세

	 2월,	 동궁[정조]의 종통을 효장세자로 옮기는 ‘갑신처분甲申處分’이 내려지다.
	 3월,	 내국도제조를 겸하다.
	 5월,	 영의정이 되다.
	 7월,	 시무6조를 올리다.
	 10월,	 영의정이 되다. 

파주坡州에 방영防營을 설치할 것을 청하다. 
금난전권을 완화할 것을 청하다. 
장례원掌隸院을 혁파하고 보민사保民司를 설치할 것을 아뢰다.

	 11월,	 한익모와 함께 「보민사절목保民司節目」을 올리다.
	 ○월,	『어제영은경희록御製迎恩慶喜錄』의 발문跋文을 쓰다.

1765년(영조 41) 53세

	 6월,	 종묘서 도제조, 사역원도제조를 겸하다.
	 7월,	 연석筵席의 반차班次를 바로잡을 것을 아뢰다.
	 12월,	 충렬공忠烈公 송상현宋象賢의 사당을 조천祧遷하지 말 것을 아뢰다.
	 ○월,	 스승 정내교鄭來僑의 시문집 『완암집浣巖集』을 간행하고 발문을 쓰다.

1766년(영조 42) 54세

	 4월,	 내국도제조를 겸하다.
	 9월,	 영중추부사가 되다. 

계모繼母 이부인이 세상을 떠나다. 
임금이 승지를 보내어 조문하다.

	 11월,	 임금이 중사中使를 보내어 권내勸內하다.
	 12월,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선문宣問하다.

1767년(영조 43) 55세 	 10월,	 임금이 부친 정헌공 홍현보에게 사제賜祭하다.

1768년(영조 44) 56세

	 8월,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위유慰諭하다.
	 11월,	 계모 이부인의 상례喪禮를 마치다. 

영의정 겸 승문원도제조가 되다. 
어영도제조, 내국도제조를 겸하다.

	 12월,	 영의정 겸 어영도제조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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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년(영조 45) 57세

	 1월,	『정사휘감』을 춘궁에 올리다.
	 3월,	 봉상시 도제조를 겸하다.
	 6월,	 외손 동궁[정조]이 당호堂號로 ‘정휴당貞休堂’을 써주다.
	 8월,	 사복시 제조를 겸하다.
	 10월,	 울릉도에 대하여 고증하고 책을 편찬하여 외교 문건으로 삼을 것을 

청하다.
	 12월,	 임금이 홍봉한 등에게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간행하도록 명하

다. (이듬해 8월에 완성)

1770년(영조 46) 58세

	 1월,	 영중추가 되다.
	 3월,	 청주淸州의 한유韓鍮가 홍봉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자 사직

하다. 봉조하가 되다. 동대문 밖 홍낙임의 집에서 은둔하다.
	 4월,	 임금이 승지를 보내 돈유敦諭하다.

1771년(영조 47) 59세

	 2월,	 사도세자의 아들 은언군恩彦君과 은신군恩信君의 관작이 삭탈되고 제
주도에 유배되다. 은언군과 은신군에게 초헌軺軒을 빌려준 것으로 인해 
청주淸州에 부처되다. 사면되어 과천果川 촌사村舍에서 대죄待罪하다.

	 3월,	 서명敍命을 받아 용호龍湖 촌사村舍에서 머물다.
	 4월,	 마포[三湖] 홍낙신의 집[僑舍]로 옮겨 머물다. 

은신군이 유배지 제주에서 졸하다.
	 6월,	 임금의 부름을 받아 입시入侍하다.
	 8월,	 한유韓鍮가 홍봉한을 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다시 올리고, 양사兩司가 

합계合啓한 것으로 인하여, 면직되어 서인庶人이 되다. 경기도 고양高陽 
문봉文峯에서 살다.

	 11월,	 임금이 은유恩諭를 내려 서명敍命하다.

1772년(영조 48) 60세

	 1월,	 봉조하가 되다.
	 7월,	 김귀주金龜柱와 김관주金觀柱가 홍봉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다. 

파직되다.
	 9월,	 봉조하가 되다.
            1월부터 계속 동궁[정조]이 초록하고 있던 『송사』의 산삭과 교정을 돕다.

1773년(영조 49) 61세
	 2월,	 회갑이 되니, 임금이 사관에게 명하여 수서手書를 내리고 동궁이 술을 

선물하고 지희시志喜詩를 보내다.

1775년(영조 51) 63세
	 10월,	 임금이 부친 정헌공 홍현보에게 사제하다.
	   12월,  동궁에게 대리청정의 명이 내리다.

1776년(영조 52) 64세

	 3월,	 영조가 승하하다. 
정조가 즉위하다. 
정이환鄭履煥 등이 홍봉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다.

	 4월,	 임금이 사관을 보내어 은유恩諭하다. 
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한 동생 홍인한洪麟漢이 유배되다.

	 7월,	 홍인한이 사사賜死되다. 
	 8월,	 온가족이 고양高陽 문봉文峯에서 숨어 지내다. 

이율李瑮, 이계李溎 등이 홍봉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다.



248 정사휘감 역주

연대 나이 기사

1777년(정조 1) 65세
	 6월,	 맏아들 홍낙인이 세상을 떠나다.
	 8월,	 김이익金履翼이 홍봉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다.

1778년(정조 2) 66세

	 2월,	 은교恩敎를 받아 장전帳殿에 입시하다.
   12월 4일, 고양高陽 문봉文峯의 분암墳庵에서 세상을 떠나다. 정조가 부고를 

듣고 막차幕次를 설치하고 망곡望哭하고, 청원부원군淸風府院君의 규례
로 예장禮葬할 것을 명하고, 승지를 보내 치제致祭하다. 그리고 친히 
제문을 지어 보내다.

1784년(정조 8)     8월 24일, 익정翼靖이라는 시호가 내려지다.

1800년(순조 1) 순조가 홍봉한의 『주고奏藁』를 간인刊印하라 명하다.

1843년(헌종 9) 헌종이 홍봉한에게 부조지전不祧之典을 시행하라 명하다.

1 � �분문奔問: 난리를 당한 임금에게 달려가 안부를 여쭙는 것을 말한다. 주 양왕周襄王이 난리를 피해 정鄭의 시골 마을에 머물

면서 노魯에 알리자, 장문중臧文仲이 “천자께서 도성 밖 땅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계시니, 어찌 감히 달려가서 천자를 모

시는 신하에게 안부를 여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天子蒙塵于外 敢不奔問官守]”라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春秋

左氏傳』 僖公 24年)






